
발간등록번호 11-1833112-000007-10 으tI토,브i밑 

아/\|0 卜 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문화유산인 짜 속가능한 보전 

김영재박지은(편) 

unesco 
Ch* 

。
국lf유산정 





서룬 A
1印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박지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빠른 세계화, 도시화, 기술 혁신의 시대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 

제에 당면하고 있다. 대중관광 발전의 영향부터 디지털 기술 발전,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 분야 

의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길을 잦아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 기관과 다양한 

분야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산과 연관된 쟁점들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역할, 즉 학제 간 연구, 역량 

강화 맞 국제 협력을 육성하는 역할도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다. 2017년에 설립 

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및 복윈을 위한 역량 강화"는 매년 아시아-태 

평양 지역 유산을 연구하는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학자, 실무자, 정색 결정자 및 장인과 공예가를 모아 연 

구, 교육, 기록 보존 등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 

교류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지원, 실무 및 연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족진함으로써, 석좌 프로그램은 유네 

스코의 인문주의적 가지를 교육 활동을 통해 전파하고, 현재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자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의 조기 노력은 캄보디아 문화유산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문성의 

격자를 해소하고 전통 재료 및 기술 보존에 실습 교육욜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2018년과 2019년 사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전통 재료(금 

박, 접착제, 직물 등)와 전통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들은 다양반 

문화의 보존 관행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데 

기여하였다. 

2023년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맞 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구: 보다 확장된 학제간 문화유산 

연구및협력 

문화유산은 국가 정제성과 집단 기억의 근본적인 즉면을 나타내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동시에 미 

래 세대에 대한 기조를 다진다.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 

량 강화"는 현장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외에도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지원, 국제 포럼과 출판욜 

통해 학술적 대화를 족진하고 연구 곁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매년 석좌는 전 세계 전문가 

들을 조정하여 문화유산 보존의 죄신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포럼은 지식 

교류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유산 분야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굴로벌 담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했듯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또한 여행 제한과 대면 협력의 제한 

을 겪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는 온라인 연구, 디지털 협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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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교육으로 초점욜 전환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보 

존 맞 복원에 대한 국제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학제 간 문화유산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온 

라인 플랫폼을 통합하여 문화유산 교육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네스 

코 석좌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륙의 고등 교육 기관 연구자들을 조청하여 연구 영역욜 확장하고자 노력하 

였다. 특히, 해당 유산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에 위지한 연구자들의 시선에서 분석한 연구 주제와 재료 및 

공법에 초점을 맞준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연구자들을 초청 

하였다. 

문화유산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다각적인 자원 탐구 

문화유산 보존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임을 인식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는 한국, 아시아-태 

평양 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강력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은 전통 

재료의 보존,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 그리고 문화유산 실전에서 현대 기술의 통합과 같은 중요한 문화유 

산 관리 문제를 해곁할 수 있게 반다. 이런 배경에서 반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는 학제 간 및 지 

역 간 연구를 중시하며, 2023년에는 실질적인 세계 문제 해곁을 위해 문화유산 보존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중점을두었다. 

빠른 세계화와 기술적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유산의 개념은 도시화, 디지털 혁신, 그리고 변화하 

는 사회적 가지들에 의해 재정의되고 있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다양한 덱락에서 문화유산이 어떻게 인식 

되고, 보존되며, 활용되는지를 탐구만다. 동아시아에서의 자단목의 사용에 대한 역사적 맥락부터 유네스 

코 창의 도시 개발에서의 디지털 기술 통합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들은 문화유산의 전통적 및 현대적 자 

원 모두를조명한다. 

1. 동아시아에서의 자단에 대한새로운관점 

첫 번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자단’으로 알려진 자단목의 문화적 및 역사적 중요성을 조사한다. 고유한 

색과 향으로 유명한 자단목은 중국, 한국, 일본에서 향, 약재, 공예품으로 사용되어 왔다. 자단목은 동아시 

아 문화유산 연구에서 중요한 위지를 자지한다. 인도에서는 자단목이 임업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 중 하나 

로 여겨지며, 그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Arunkumar et a l.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자단목은 수 세기 동안 인도 문화와 유산의 중요반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 나무는 아시아 

에서 가장 가지 있는 목재 중 하나로 여겨지며,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나라에서 그 독특한 자연 

적 특성으로 인해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불법 벌목과 남획으로 인해 자단목은 현재 |UCN 적색 목록에 

서 쥐약종으로 분류되고 있다(Sandeep & Manohara, 2022). 문화유산에서의 물질적 맞 이론적 중요성 

외에도 일부 연구에서는 자단목이 인도에서 현대 의료관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Vellore & 

Vudhayaraju, 2020). 한국에서는 고려 왕조(918-1392) 시기에 자단목이 특히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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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서 자단목은 외국 사신 접대, 왕실 행사, 의례, 볼교 행사, 그리고 대중문화 표현 등 다양한 맥 

락에서 사용되었고, 귀족적 쥐향과 대중적 쥐향을 모두 반영하며 개방성과 세련미를 나타냈다(Kwon, 

2013). 이번 연구에서는 자단목이 중국 공예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자 

주 향과 색이 비슷반 향나무와 혼동되었던 자단목의 상징적 중요성을 탐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예 

풍 유물과 종 분석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며, 동아시아에서 자단목의 문화적 • 물질적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A
1印

2. 문화유산교육을위한틀구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유네스코 석좌 협약 제2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교육, 정보, 문서화의 통합 시스템을 족진하는 것"을 유네스코 석좌의 목적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특정 목표 중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사용되 

는 전동 재료와 기술에 대반 국내 및 국제 교육 워크숍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두 번째 연구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에서 문화유산 교육에서의 격자를 해소 

하기 위한 비학위 수료 과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반다. 이 교육 틀은 반국 문화와 유산에 관심 있는 전문가 

들의 요구를 중족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모델을 통해 수료증과 동문 네트워크에 

대반 접근성에 대해 탐구한다. 이 연구는 글로벌 문화유산 전문 지식에 대반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반응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욜 목적으로 한다. 

3. 장의적 도시 개발에서의 디지털 기술과문화유산의 교자점 

디지털 유산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중요시하며 득화하여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유망한 분 

야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 석좌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는 0| 미 디지털 

유산 분야의 연구를 지원해 왔다. 작년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연구가 01 주제에 대해 진 

행된 바 있다 2022년도 첫 번째 연구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유 • 무형 유산의 3D 가상 콘텐츠 제작 가 

능성을 탐구하였으며, 이는 이전에는 학문적 연구에 국한되었던 문화교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조사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유정민 외, 2022). 두 번째 연구는 유산 데이터 관리 밋 활용에 

대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전을 두었으며, 이는 특히 박물관과 같은 문화유산 기관에서 새로운 보존, 

관리, 활용 방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유산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이종욱 

외, 2022). 을해, 유네스코 석좌 연구에서 디지털 유산 분야의 조점은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세계유산으로 

옮겨졌다. 01 연구는 Al, AR, VR, 블록제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문화유산 보존과 잡의적 도시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고 있으며, 조지타운의 보존 관리에 이러한 기술을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조지타운 맞 아시아 전역의 다른 역사적 도시에서의 문화유산 보존욜 위한 정책 수 

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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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물관, 톈진의 국제 조계지에 대한 상반된 유산 이해 

2023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나스코 석좌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주제 연구의 1단계가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유네스코 석좌/유니트윈 네트워크 "Cult ure, Tour ism, Development" 운영 기관인 프랑스 

파리 1대학의 고등관광연구소(ElREST)의 연구자들이 중국 텐진의 옛 조계지를 중심으로 유산의 상반된 

해석, 혼종성, 그리고 현대적 맥락에서의 유산화 과정과 관련된 세 가지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제시하였 

다. 톈진은 15세기부터 베이징의 정치적, 군사적 배후지로 성장하며 항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 도시로 발 

전해왔다. 그러나 1840년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이후 서양 옅강들과 중들하게 되었고, 중국이 반 

봉건적, 반식민지적 상태로 전락하면서 톈진은 9개국의 외국 조계지로 분할 점령되었다. 오늘날 텐진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적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도 텐진의 역사적 

경관을 문화관광자원으로 보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애국주 

의 교육 활동을 통해 집단 기억을 재현하고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오일환, 2020). 2023년 

도 특별 주제 연구의 젓 번째 주제는 박물관을 통해 본 톈진 국제 조계지의 상반된 유산내러티브에 초점 

을 맞주었다. 이 조계지들은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중국 내에서 논란이 많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01 연구 

는 박물관 내 서사 분석을 통해 조계지가 현대성의 상징으로, 중국 현대 생활과 분리된 외국인의 거주지 

로, 그리고 애국적 성찰의 원천으로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관점을 밝혀냈다. 이는 현대 박물관 맥락에 

서 어떻게 논란이 되는 역사가 재현되는지에 대한 더 넓은 담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텐진의 조계지 공원: 혼종적 문화유산 

톈진의 옛 외국 조계지와 관련된 두 번째 연구 주제는 공원이다. 역사적 공간들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 

는 장소로 기능하지만, 때로는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획되며 부정확하게 구성된 공간이 될 수 

있다(이경진, 김중재, 2014). 이러한 공간 내에서의 유산 서사의 적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2005년 도시공원법 개정 이후 역사공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도시 주민들에게 휴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길지혜 외, 2016). 역사공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공간들은 역사적 유적의 보존과 활용욜 동시에 중족해야 하며, 역사와 관련된 시 

설, 광장, 휴식 공간, 놀이 공간, 교육 및 문화 공간, 편의 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원은 공간 계획, 역 

사적 사실 전달 현대적 생활 양식이 교자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 확 

장 속에서, 원래의 조계지 공원의 역사와 독득한 특성을 중분히 이해하는 것이 득히 중요하다. 이러반 동 

찰은 이러한 유산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현대적 도시 생활의 요구에 부응하며, 도시의 독장적인 

특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3넌도 특별 주제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톈진의 조계지 공원에 

조점을 맞추어, 01 공원이 서양과 중국의 영향으로 형성된 혼종적 공간으로서의 역사적 진화와 현대적 중 

요성을 조사하였다. 공원의 창조, 발전,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탐구하며, 이러한 독특한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도시화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이 연구는 톈진의 조계지 공원을 역사적 보존과 

도시 재생의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깊은 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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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왕홍 도시화의 부상과 그것이 문화유산에 미지는 영향 
A
1印

산업혁명 이후, 서유럽의 빠른 도시화를 촉발시킨 시대에 대량 관광은 '실제' 세계와의 관계를 동시에 유 

지하고 때로는 도전하는 건축 환경을 만들어냈다(Gravari -Barbas et al., 2019). 세 번째 특별주제 연구는 

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인 '왕홍'의 등장과 그들이 유산 서사 형성과 재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톈진 우다 

다오 지역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죄근 몇 년 동안, 왕홍 도시화는 톈진 우다다오 지역의 문화유산 홍보 및 

소비 방식을 변화시켰다. 현지 기업가들은 왕홍 이미지를 유산지를 마케팅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상징 

적 도구로 채택해 왔고, 이번 연구는 이러한 이미지가 어떻게 유산지와 관련된 상징적 도구로 기능하는지, 

특히 식민주의 이후 맥락에서 왕흥 공간을 중심으로 밭생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왕홍 현상이 단 

순히 유산 홍보를 넘어서 유산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 전문가 간의 관계를 재구성 

하는 과정율 강조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생산되는 '시뮬라크럼' 이미지의 장조 실습을 분석하며, 왕홍이 유 

산 장조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상의 

표현이 어떻게 유산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성과 문화의 상업화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현상의 메커니즘을 탐구함으로써, 연구는 디지털 시대가 문화유산에 미지는 더 넓은 영향을 이해하는 

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7. 유산 보호에 대한 대안적 저항 형태 탐구 

마지막 논문은 동남아시아 국경 지역에서 전통적인 유산 보호 관행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 형태에 대한 연 

구 노트이다. 이 연구는 공동제가 일시적인 관리와 같은 대안적 전략을 사용하여 살아있는 유산 및 종교적 

유산 가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을 그려냈다. 연구는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전통적인 유산 보 

호를거부하는것이 때때로문화유산율보호하는 데 필요할수 있는지에 대한중요한질문율 제기한다. 

결론:문화유산연구의 지평을확장하기 

2023년도에 진행된 일곱 편의 연구논문들은 문화유산, 도시 개발,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간의 진화하는 관 

계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재료와 교육 제계에서부터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대안적 

저항 형태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집은 문화유산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게 보존되고, 적응되며, 활 

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유네스코 석좌는 국 

제 협력을 증진하고, 연구를 진전시키며, 21세기 문화유산 보존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도전에 적응함으 

로써, 석좌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관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재료에 대한 연구에서 디지털 기술 탐구, 그리고 사회적 포용에 대한 헌신에 이르기까지, 석좌는 

문화유산 보존 분야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학문적 교류, 기술적 논의,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 는 

굴로벌 자원에서 유산 보존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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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통사회에서는 특유의 색상과 향이 있는 자단으로 향료와 약을 만들고 공예품을 제작하였다. 자단은 인도 남부에 

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등에 겉쳐 분포하는상록활엽교목으로, 고대부터 중요한 교역 물품으로 인식하였다. 향물 

과 약재,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된 기록은 다양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단은 특정 나무만 지징하는 것이 아니 

라 비슷한 특성욜 가진 나무를 통칭한 것으로 주정된다. 

자단은 여러 특성을 공유한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통칭하여, 동아시아에서 자단에 대한 인식과 범위는 넓었던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자단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특성율 고찰하고, 자단이 사용된 용도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서, 왕실 기록, 의학서적 등의 문헌을 살펴보고 유물의 재료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재료가 사용된 사례를 집성하 

고분석한다.나아가동아시아전통사회에서 자단이 지닌문화적 의미와용도를 규명하고자한다. 

향나무를 자단이라 인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자단의 특징인 특유의 향과 색상이 향나무와 

유사하여 혼동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가의 재료인 자단이 높은 신분과 부의 상징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자단은 

한반도에 자생하지 않아 더욱 귀한 재료로 인식되었고 점자 자단의 명징을 향나무까지 확장하여 사용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자단을 주로 공예재료로 활용했으며, 자단율 분향으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잦아볼 수 없다. 반면 분향 

으로 선호된 짐향은 공예품으로 제작된 경우가 희소하다. 이저럼 중국은 공예 재료로 자단을 선택하였고 색상, 단단 

함, 향, 무게감 등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가구, 악기, 함, 필통 등의 일상품에서 여의와 같은 종교 물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공예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때로는장식 재료로 쓰인 경우도 있다. 또한 자단에 목화기법을 장식하는 예도 

다수 전한다. 자단목을 활용한 목화 공예품은 황실에서 사용하는 진귀한 물품이었다. 

자줏빛 향나무라는 뜻의 자단은 한국, 종국, 일본이 다르게 인식했다. 동아시아에서 지칭한 자단의 수종은 각각 다 

르지 만 모두 일반적 인 나무보다 붉은 색욜 띠고 좋은 향기가 나는 공통점 이 있다. 나라마다 다른 나무를 자단으로 인 

식하였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에도 자이가 있었다. 나무의 자생 여부와 조달 방법, 그리고 고유한 특성에 맞게 활 

용했던 것이 다.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단 공예품의 유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그렇지 만 시 대의 

흐름과 지역에 따라 자단의 의미가 변화하고 여러 수종의 나무를 자단으로 인식했던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 

단에관한연구가본격화되고관련유물의 수종분석이 확대된다면자단의 쓰임을확인할 수있는단서를찾을수 있 

을 것이댜 동아시아에서 공유한 자단의 명징과 나라마다 실제 사용한 수종, 그에 따른 활용 방법을 전제적으로 고찰 

한점에서 의의가있으며,후속연구에 기조자료로활용할 수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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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사회에서는 특유의 색상과 향이 있는 자단으로 향료와 약을 만들고 공예품율 제작하였다. 자 

단은 인도 남부에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걸쳐 분포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고대부터 중요한 

교역 몰품으로 인식하였다. 향몰과 약재,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된 기록은 다양반 둔헌에서 잦율 수 

있는데,1 자단은 특정 나무만 지징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나무를 통징한 것으로 주 

정된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단향(檀香)의 항목에서, 조선에서 이르는 자단은 

삼나무와 전나무의 일종으로 나뭇결이 자색인 나두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자단은 붉은색을 띠는 

여러 종류의 나무에 통용되어,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즉면이 있다. 따라서 자단의 조기 연구는 

명징과 범위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었다. 

자단에 관한 선행연구는 조항범의 노간주나두, 노린재나무, 담쟁이, 엄나두에 관한 국어사 연구,2 

여찬영의 떡갈나무류 명칭 연구,3 김영숙의 조경사에서 본 대주야자나무, 도금양나무, 에셀나무 등 

에 관한 내용이다.4 우리나라 고문헌에 보이는 자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광성은 자단과 백단에 대 

한 고찰을 진행한 바 있다.5 한편 자단을 장황의 재료로 주목한 연구도 있다.6 그럼에도 자단에 대 

한 인식과 재료의 특성, 용도에 대해 집중한 연구는 잦아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단은 여러 특성을 공유한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통징하여, 동아시아에서 자단에 대한 인식과 범 

위는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단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고, 자단이 사용된 용 

도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서, 왕실 기록, 의학서적 등의 문헌을 살펴보고 유물의 재료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재료가 사용된 사례를 집성하고 분석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자 

단이 지닌 둔화적 의미와 용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1 자단은 향약재(香藥材)로 사용되어 『동의보감』 , 『광제비급(廣濟秘度)』 , 『본조강목』 등 다양한 의서에서 기록을 짖을 수 

있다. 『삼국사기』 에서 자단이 공예품으로 사용된 가장 옛 기록율 잦을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에서 왕실 

에서 자단이 사용된 다양한 사례를 잦율 수 있다. 

2 조항범, 「몇몇 ‘나무' 이름의 어휘사(2) ―‘노간주나무, 노린재나무, 담쟁이, 엄나무'를 중심으로―」 , 『국어사연구』 31, 국어사 

학회, 2020. 

3 여찬영, 「나무 명칭어 한자 자석 연구:떡갈나무류를 증심으로」 , 『어문학』 74, 한국어문학회, 2001. 

4 김영숙, 「도금양나무(Myrtus commun is)의 명징문제 고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2, 한국전통조경학회, 2017.; 「대 

주야자나무(Phoen ix dactylifera)의 명칭문제 고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1, 한국전통조경학회, 2018.; 「에셀나무 

(Tamarix a p hy lla) 의 명징문제에 대한 고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7-1, 한국전통조경학회, 2019. 

5 공광성, 「고전식물명 자단과 백단에 관한 고찰」 , 『국학연구』 32, 한국국학진흥원, 2017. 

6 장연희, 「동양 장황에 사용된 숙목과 숙두에 관한 연구」 , 『박묻관 보존과학』 19, 국립중앙박물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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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단의인식과특성 
「누 
動)-

우리나라에서 자단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은 조선시대에 집중된다. 조선의 자단은 향목(香*）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에 강원, 경기, 중정 지역 

의 약재와 토공으로 자단(紫檀) 혹은 자단향(紫檀香)이 기록되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曰記)』 

에 언급된 자단 또한 약재와 향으로, 강원도의 것을 죄고로 꼽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조선 전기부 

터 후기까지 왕실 기록을 통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조선의 자단이 향재로 쓰였고 자생하던 수종 

을 활용한 것을 알수 있다. 

18세기 조선의 학자들은 중국과 조선의 자단이 다르다는 점율 인식하였다. 이덕무, 서유구, 이규 

경 등의 학자들은 정의 명물학과 고증학욜 수용하며 조선의 자단을 고찰하였다. 이덕무는 『정장 

관전서(靑莊館全書)』 에서 자단의 정의를 서술하였는데, 중국 양신(楊愼)의 『단연록(丹鉛錄)』 

에 나타난 자단에 대한 기록을 잠고하였다. 자단목은 교지(交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무의 성 

질이 단단하고 새것은 빚깔이 붉어 물에 담그면 그 물로 붉은색을 물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화 

가들이 사용하는 물감으로 단자(壇子)가 있는데, 이를 연단(燕檀)이라 하고 세속에서는 자단이라 

부른다고 설명하였다.7 이를 토대로 이덕무는 자단을 소목(蘇木)으로 정의하였다. 소목은 민간에 

서는 단목(丹木)이라 하는 것으로, ＇檀(단)’ 자와 下}（단)＇ 자의 음이 서로 같아 혼동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이는 향목에 속하는 자단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였다.8 소목이란 콩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을 이르며, 단목은 붉은 속살을 가진 나무를 말하기도 한다. 이덕무는 나무의 빚깔과 

‘단'이라는 명징의 유사성으로 자단과 단목, 즉 소목이 혼동된 것으로 생각하며 향목인 자난과 다른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중국과 조선의 자단이 서로 다른 나무임욜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임원경제지』 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나무와 전나무의 일종으로 나뭇결이 자색인 나무를 가리켜서 자단이라 하였 

으나, 그것들은 실제로는 자단이 아니다. 『본초서(本草書M 에서 '＇단향의 줄기와 잎은 모두 여지 

(嘉枝}와 비슷하고, 껍질은 정색이며 반들반들 윤기가 있다”고 했으니, 이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자단과는 같은 종류가 아니다. , 9 

7 李德戀, 『靑莊館全書』 , 菊緣子. 漫以蠶室. 點以燕檀. 所謂燕檀. 蓋以燕脂合檀木也. 紫檀木. 出交웁止 性堅. 新者色經. 以

水濕漫之 色能染物. 又固家合色. 有檀子用銀朱漢. 入老黑燕脂合之. 故曰燕檀. 俗曰紫檀色. 靴爲紫業也.

8 李德戀, 『靑莊館全書』 , 案紫檀似足疆木. 俗名丹木. 不必單指色赤. 而名曰丹木. 亦應檀與丹同音. 而非香木之紫檀也.

9 徐有築, 『林園經濟志』 , 「治雲志」 , 案, 東人指杉,檜中—種, 木理色紫者爲紫檀,貝實非也, 本華云:"檀香樹, 葉, 皆似蔡

枝, 皮靑色而滑澤''， 與吾東所謂紫檀不類. ［풍석문화재단, 『임원경제지』 , 「이운지」 1, 2019,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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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구는 『본초서』 에서 설명하는 단향과조선에서 이르는 자단을 비교했을 때두 자단이 다르 

다 하였다. 자단과 비슷한 것으로 언급한 여지와 삼나무, 전나무는 모두 상록교목에 속하나, 여지 

는 잎이 넓은 활엽수이고 삼나무와 전나무는 잎이 줍은 짐엽수로 견딜 수 있는 기후가 다르다. 

『단연록』 에서 말한자단의 산출지는교지로, 지금의 베트남지역을 이른다.열대지방에서 자라 

는 나무는 뚜렷한 사계절로 인해 주위가 강하고 건조한 날이 더 많은 한반도 기후에서 자생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이르는 자단은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지만 조선의 자단은 조선에 자생하는 

것으로, 이덕무가 고찰한 바와 같이 『단연록』 의 자단은 조선의 향목인 자단과 다른 나무를 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室散稿)』 의 

說)」 은 조선에서 사용한 자단에 대하여 구제적으로 정의하였다. 

리킨다.이규경의 「자단향변증설(紫檀香辨證 

‘우리나라에서 공사간의 제향에서논 민간에서 말하논 목향(木香)만 사용한다. 간혹 자단향이라 

고도 말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목향에 대해 자세히 고칠해보았는데, 

이것은 곧 백국(柏梅)이었다. 세상에서 이른바 ‘향나무'이다. 백국(柏梅)은 비록 향은 나지만 단향 

은 아니다. 억지로 이름을 붙여 자단향이라고 하는 것이다. 양평군(陽平君) 허준(許浚)이 엮은 

「탕액(（湯液))」 , 〈목부(木部)〉 에서 '자단’이라고 잘못 주석을 단 

『본초강목(本草綱自}』 ＇단향' 아레 붙은 주석을 살펴보면 저절로 분명해질 

것이다. 백국(柏梅)을 단(檀)으로 잘못 생각한또 하나의예증(例證)이 있다. 

漢三才圖會)J] 에서는 "백(柏)은 국(梅)이고 즉백(側柏)이니 민간에서는 백단(白檀)이라고 한 

다. ”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하나같이 잘못 안 것이다. ' 10 

『동의보갑(栗國寶鑑)』 

결과다.이시진의 

『화한삼재도회(和 

이규경은향나무가언제부터 자단향이라볼렸는지 알수 없으나허준이 『동의보감』 에서 잘못 

주석을 달아 생긴 일이라 하였다. 자단향이라고 부르는 것이 목향, 백국이라 불리는 향나무라고 

『화한삼재도회』 에서도 즉백나무 종류를 백 정의하였는데 백국은 즉백나무를 말한다. 일본의 

단이라정의하는등의미에혼동이 있었다. 

조선의 자단에 대한 설명은 일본의 기록에서도 잦아볼 수 있다. 일본은 약재의 원료가 되는 동식 

물의 명징을 바로잡는 일과 품질 관리에 관심을 가졌다. 왜관을 통해 조선의 약재를 조사하고 조 

『약재질정기사(藥材質定記事)』 를 

보내온자단의 명칭과물건을조사하여 다음과같이 기록하였다. 

선의 동식물을기록하여 작성하였다. 조사관은 조선에서 

10 李圭景, 『五洲衍文長室散稿』 , 「紫檀香辨證說」 我東公私祭享, 但用俗所稱木香, 或稱紫檀香,未知防自何時, 詳

改木香則」卽柏拘. 俗所謂香木. 柏拘誰有香, 非檀香, 而强名紫檀香者, 陽平君許浚 《醫鑑》 中, 湯液木部. 恨注紫檀之致

也接李時珍 《本草綱自》 檀香下注 則自可明矣,以柏梅爲檀之展 又有―證, 《和漢三才圖會》 柏. 拘,側柏.俗云白

檀.亦—誤也,



’ 이 명칭을 적어 보내어 그 물건을 들여와 상세 

히 물어본 결과, 이 나무는 100년 또는 200년도 

자라는데 나무줄기 가운데 부분의 보라색이 접 

점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단이라고 합니다. 

조선에도 있지만 아주 먼 곳에서 나는 산물이어 

서희귀한것이기때문에의사및그외에그 방 

면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똑같이 말했 

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나무와 잎이 비슷해서 

전나무도 보여주고 “이것은 자단이 아닌가"라 

고 물어봤더니 자단이 아니라 

<그림 l> 『약재질정기사』 「동식물도록」 자단 

자료일본 동경대학교사료편잔소 소장,국사편잔위원회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나무는 잎이 억세고 자단은 잎이 부드럽다고 해서 그대로 조사해본 

결과, 그쪽에서 들여온 자단은 잎이 부드럽고 전나무는 잎이 억셨습니다. ' 11 

조선의 자단은 나무줄기의 심재가 자색으로, 그 부분이 점점 커져 자단이 라 불렀다. 조선에도 있 

지만 아주 먼 곳에서 난다고 한 내용은 이국의 자단과 조선의 자단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를 거듭하며 이듬해의 기록으로는 일본의 전나무(I::'-\7夕、〉>）와 향나 

무(-1 7'土)에 대하여 다시 기록하였다.12 두 나무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자단의 일종으로, 각각 

진송(眞松)과 노송(老松)이라 하였다포 함께 수록된 그림을 살펴보면 뾰족하고 가는 잎이 모여 

있고 굽은 형태의 나뭇가지가묘사되었으며, 자단이라는 명칭이 적혀있다.（그림 1)14 이는 삼나 

무, 전나무와 같은 나무의 특징과 닮아 『임원경제지』 에서 고잘한 바와 같이 잎이 가느다란 짐 

엽의 상록교목을 자단이라 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보고의 마지막에 ‘구|전을 불문하고 

초목금수를 보여주고 모두 똑같이 대답하여 알게 된 것을 작성했다'고 덧붙여, 당시 자단에 대한 

조선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15 

11 『藥材質定記事』 卷l, 享保 6年(1721) 10月 20 日. 右之文字書付遣 其品取寄申委細相尋候處, 此樹百年毛二百年

毛羅成候得 樹之心之紫色段 大成 屋宅紫檀七 申, 朝鮮七在之候得共, 懿遠方之土産 稀成物 御座候由付, 醫師其外午樣

之筋存候者七相尋候處, 申分相違無之候, 尤日本之간'? < L it, 相似候葉故, U'? < L /t,~'t>相見甘, 是紫檀無之哉七
相尋候處, 紫檀 無之別物 候, 8휴' < L it, 葉已和 <紫檀 葉수和 B 力\ 御座候七之儀 付, 其通哈昧仕候所,彼方方取寄候

紫檀葉수和 5 力\ 有之만:'? < L it, 葉已;/J < 御座候, 則生 見申候時之形色繪圖仕枝葉相添差上之候.
12 宅七夕>>'은 현재 일본에서 향나무로 사용되는 말로 잠고한국역에는젖꼭지나무로 번역하고있으나,문헌에서 전나무 

를의미하고 있기에 이에 따랐다. 『藥材質定記事』 卷l, 享保 6年(1721) 5月 14El, rJ휴札기允〈 檜 젓나모 \)`,y十꾼. 

13 『藥材質定記事』 卷2, 享保 7年(1722) 4月 . I::'.\7 夕 1/ ::.,, 紫檀之類俗云眞松. --( 7`=t-' 紫檀之類俗云老松.

14 이 미지 졸저: 국사편찬위원회 (http ://db.h istory.go.kr/ id/ ts_005_$l i11). 

15 『藥材質定記事』 卷2, 享保 7年(1722) ． 右貴州窟來草木歲獸之類, 與醫員朴金知李主簿李夢奉朴書房京人金余知

僧玄悟僧維白眼同相確之,外無論尊卑再三講說之說明白歸—, 而後詳知者未詳者, ——開錄書星以備後證之地矣.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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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조선에서 이르는 자단은 잎이 가는 짐엽수로, 줄기의 가운데 부분이 붉거나 자 

줏빚을 띠는 나무이다. 조선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수종이지만 희귀하여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더하여 왕실에서 향목으로 취급한 것으로, 특유의 향이 있고 속살이 자주색인 나무를 

자단으로인식하였다. 

중국의 자단은 조선의 자단과 달리 열대 지역에서 산물을 수입한 것이었다. 당대의 약리학자 

소공(蘇恭)은 자단을 이르러 자진단(紫眞檀)이라 하였다. 소공은 『신수본조(新1修本草)』 에서 

‘자진단은 맛이 짜고 약간 자며, 악독, 풍독을 지료한다. 풍독을 지료하는데 이를 같아서 바르기 

도 하지만, 청목향(靑木香)에 미지지 못한다. 또 금창(金創)， 지혈, 임질 지료에 사용된다. 이는 

곤륜(昆~), 반반국(盤盤國)에서 자란다. 중화에는 없지만 사림들이 모두 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브 송대 조여괄(趙如造)이 지은 지리서 『제번지(諸蕃誌)』 에서는 단향의 윈산지와 분 

류를 설명하며 자줏빚이 나는 단향을 자단이라 하였다.17 두 문헌에서 이르는 자단은 모두 열대 

『신수본초』 에서는 자단의 외형적 특징에 대반 설명이 없으나, 

지』 에 단향 중 자줏빚이 나는 것을 자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송대 향 집성서 『향보(香譜)』 에 

셔는 단향의 목III 득성을 중심으로 황단, 백단, 자단의 자이를 기술하였다. 이때 목II| 가 썩어 자 

주색인 것을 자단이라 정의하였다프 송대 이후에는 단향의 색에 따라 붉은 목재를 자단이라 부 

지방을 산지로 반다. 『제번 

른것으로생각된다. 

중국에서도 자단의 명칭과 정의에 대한 혼동이 나타난다. 중세 중국에서는 자단을 단목(檀*) 

혹은 종려나무(相셰木)로 여겼다, 종려나무는 짙은 색과 아름다운 무늬로 가구 장인들에게 사랑받 

은 나무이다. 영문명 Rosewood는 색이 아닌 향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나라 가구 장인들도 

종려나무에 속하는 목재인 화려목(花淵』木, D. ha i nanens is)을 사용한 것으로 주정된다. 당대 

약리학자 진장기(~奈藏器)가 저술한 『본조습유(本草捨遺)』 에 종려나무와 자단나무의 유사성 

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종려나무는 안남(安南) 밋 남해(南海) 지역에서 난다. 상이나 안석을 

만드는 데 쓰고, 자단나무와 비슷하면서 색이 붉고 단단한 것이 좋다’고 하였다.19 이에 대해서 

는 소공이 자줏빚 단목을 뜻하는 자단이라 지칭했던 것이 실은 종려나무의 옛 한자 표기인 단(檀, 

16 蘇恭, 『新修本草』 , 紫裏檀木, D未咸’類공. 主惡毒, 風毒. 俗人磨以塗風毒, 諸種, 亦效, 然不及胃木香, 又主金倉U, 止

血, 亦療湘用之, 〔證案〕 此物出昆奇盤盤國, 惟不生中華, 人間週有之,

17趙如造 『諸蕃誌』 , ＊置香出闇婆之打綱, 底勿二國, 三佛齊 [今印度尼西亞] 亦有之. 其樹如中國之蔡支, 其葉亦

然, 土人硏而陰乾, 氣淸動而易;世, 藝之能奪衆 香, 色興者謂之黃檀, 紫者謂之紫檀, 輕而脇者謂之沙檀. 氣味大率相 類,

樹之老者, 其皮薄, 其香滿, 此上品也. 次則有七八分香者, 其下 者謂之點星香, 弟雨澈漏者謂之破漏香, 其根謂之香頭.

18 葉廷珪, 『香譜』 , 皮實而色黃者爲黃檀,皮潔而色白者爲 白＊皇, 皮腐而色紫者爲紫檀.

19 除藏器, 『本草捨遺』 , 出安南及南海. 用作床凡, 1以紫檀而色赤, 性堅好.



Sandalwood)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전한다.20 중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록활엽교목 

으로 붉고 화려한 특성이 있는 목재를 자단 혹은 종려로 혼동하였다. 

일본은 자단을 자생목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토공으로 자단을 올렸다. 성종 2년 

(1471)에 일본국 월미원 삼주의 종태수(越尾遠二州捨太守)와 비전주(肥前州)의 인물이 바친 

토의로 자단 50근이 있다.21 유구(琉球)에서도 본국의 토의를 보낸다는 서신과 함께 자단 1백 근 

욜 보내어 자단이 일본의 토산풍임을 알 수 있다.22 『약재질정기사』 에서 일본은 자단이 조선에 

있는 것인지를 궁금해하며 일본에서의 명징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다. 1721년 6월 15일 조사 

를 위해 구한 자단은 일본 약으로 중국산이 아니라고 하였다프 다음날 조선에 가지고 가는 자단 

은 중국산으로 기록되어 일본의 자단은 자국의 토산과 중국에서 둘이는 수입산이 모두 있던 것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24 그러나 일본의 자단이 조선이나 중국에서 두엇으로 지칭되는지에 대 

한 조사는 기록되지 않아, 일본에서 자단으로 인식한 나무에 대한 실마리는 모호하다. 알 수 있 

는 사실은 조선의 자단은 일본의 향나무속 수종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자단 또한 토 

산으로 인식하여, 중국과도 달랐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문헌을 통해 동아시아의 자단은 삼나무, 전나무, 소목, 단목, 종려나무, 향나두 등의 다양한 수 

종을 지징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단이라는 명징은 다양한 목재와 그 특성을 나타내는 용 

어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혼동01 발생하였다. 자단으로 01 시하 
L_ ---, '--- 나무는 콩과의 자단 

(Pterocarpus indicus Wi ld.）과 측백나무과의 향나두(J un iperus chinensis L.）로 알려져 있 

다.25 수종의 분포 지역과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자단을 토산으로 여겼던 만국과 일본의 자단은 

주로 즉백나무과의 향나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나무는 자단과 마잔가지로 붉은색과 향기가 있 

는 나무이다. 향나무라는 명징이 있었음에도 향나무는 자단이라는 명징으로 통용되었다. 

20 에드워드 H. 셰이퍼, 이호영 옮길 『사마르칸트의 황금 복숭아』 , 글항아리, 2021, pp.269-270. 

당나라시대의 약리학자 소공(蘇恭)은당나라시대에는어디서나 볼수있었던 붉은목재를설명하는데, 거의인도식 명징인 ‘자 

색의 칸다나(candana)' 즉 ‘자단'이라 불렀다.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 우수한 자단은중세 중국에서는 백단이나 종려나무 부류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두 나무를 의미적으로 연결하면 ‘단(檀, Candana)’은 옛 한자로 ‘종려나무(柚木, Rosewood)’를 가리키 

며,이 두 단어는언어학적인 관련이 있다. 

21 『成宗實錄』 卷13, 성종 2년 (1471) 12월 12일, 日本國 越 • 尾 • 遠三州捨太守左武衛將軍源義廉,肥前州 上松浦鴨打

源永遣人, 來獻土宜. … 紫檀五十斤.

22 『成宗實錄』 卷81, 성종 8년 (1477) 6월 6일, 琉球國王尙德遣內原里主等來聽. 其書El: … 萬福萬福. 拜環土宜, 具如

別庫룹, 采甄別幅: 丹木—萬斤, 臘子五千斤, 胡板千斤, 丁香三百斤, 香二百斤, 紫檀百斤, 檀香百斤, 木香百斤, …. 

23 『藥材質定記事』 卷1, 享保 6年(1721) 6月 15 El , —紫檀, —野茨抽. 右 和藥 御座候, 則今度差上候, 尤此分唐藥 無

御座候.

24 『藥材質定記事』 卷4, 享保 6年(1721) 6月 16 日 , ―紫檀, 唐.

25 한약자원 연구센터 , 본조감별도감 자단향, https://oasis.kiom.re.kr/herblib/h minfo/kmdmt/kmd mtDetail.do (2023.11.0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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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자단은 수입욜 통해서만 구맡 수 있었다. 다른 수종의 나무임에도 자단 

이라는 명징욜 사용한 것은 자단이 고급 물풍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욜 보여준다. 중국은 교역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자단을 들이며 콩과에 속한 자단욜 사용하였다. 조선과 중국에서 자단은 쉽 

게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양국은 이를 실견하고 비교할 만한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둔헌과 구 

전 기록을 통해 자단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며 각국에서 같은 명징을 두고 서로 다른 재료를 인 

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단으로 인식된 나무의 공통적인 특성은 색과 향이다. 자단이 사용된 

이유는 목재가 지닌 향과 아름다운 자색을 가까이 두고 감상하고자 함이다. 

목재에서 나는 은은한 자연의 향기는 심신의 안정율 도모하고 상쾌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한 

다. 그중에도 특유의 향이 있는 나무는 잘게 썰거나 가루 형태로 가공하여 향으로 제조하였다. 

과거에는 향과 약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기에 목재가 가진 약성을 활용해 약으로 쓰기 

도 하였다. 자단으로 인식된 나무는 대개 향나무속으로 특유의 향이 있는 나무이다. 조선의 자 

단은 향목에 속했으며, 중국은 단향의 하나로 속살이 자주색인 것을 자단이라 하였다. 향은 불 

쾌한 냄새를 가리기 위하거나 신제에 향기가 밸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피어오르는 연기와 향 

기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사용자가 향쥐를 즐길 수 있었다. 향을 피 

워 신제와 옷에 향기를 입히는 방법도 있었으며, 향을 소지하커나 향목으로 제작한 공예품을 소 

지하여 향을 피우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자 하였다. 

이름과 같이 자단은 자줏빚의 붉은색율 띠는 나무이다. 재색율 위한 도료를 별도로 바르지 않 

아도 목재가 지닌 본연의 색이 선명하다. 원목의 자주색은 장식성이 뛰어나 심미적인 느낌율 준 

다. 일반적인 목재는 대개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자단의 색은 특별하였다. 자주색의 나두는 흔하 

지 않기에 자단으로 인식하는 주요 특성이다. 목재의 색율 활용하여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모 

자이크 기법처럼 화면을 구성하거나, 옷질과 같은 도료를 발라 재료의 색이 혼합되어 보이도록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쥐향에 따라 자단의 색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색을 내는 재료와 합 

께 사용하여 아름다운 물품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전하는 공예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단목은 주로 동남아시아 수종으로, 목질이 치밀하고 단 

단한 나무이다. 목재의 무게가 두겁다는 단점이 있으나, 나무가 무르지 않고 습기에 강하기 때 

문에 두|틀림이 적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목재에 비해 수축과 이완이 적기에 결 

구의 틀어짐이 덜하고, 훔을 파 재료를 상감하여도 고정력이 좋아 상감재가 탈락할 염려가 적 

댜 지밀한 목질은 나무의 섬유질이 투|지 않아 세밀한 선으로 파내고 섬세한 조각을 새기기에 

용이하다 자단 공예품은 다른 재료를 상감하거나 사실적인 조각을 새긴 것이 주로 제작되어 단 

단한 목재 특성을 활용한 예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재의 결이 곧고 부드럽기 때문에 신제 

가 직접 닿거나 손에 쥐고 사용하는 물건을 제작하기에도 적합하다. 비록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 

만, 세밀하게 가공하여도 쉽게 상하지 않고 사용자가 들었을 때의 적당한 무게감으로 안정감0 

있었을 것이다. 



3. 동아시아 자단의 산지와 용도 
3.1.산지와교역 

국내의 문헌에서 자단의 산지와 교역에 관한 기록은 모두 조선시대에 나타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물품으로 생각하였다. 중국 자단의 산지는 당대 기록이 있고 열대기후의 이국의 산물이었다. 

실제 공예품에 사용하였던 목재의 수종도 열대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 

에서 사용한 자단은 산줄지가 다양하여, 재료의 원산지와 공급, 소비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산지 

와 교역을 고질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왕실 기록을 보면, 조선에서는 자단을 토산품으로 인식했다. 『세종실록지 리지』 에 의하 

면 자단을 공물로 율리는 지역은 종 10곳으로 경기도, 중정도, 경상도, 강원도이다. 경기도의 토공 

으로 향목은 세부항목으로 백단향, 자단향, 역목이 기록되어 자단이 향목의 하나로 쥐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26 경기도의 광주목, 중청도의 증주목, 경상도의 안동과 영해, 강원도의 강릉과 삼척, 

원주에서 올렸다. 해당 지역들은 주로 현재의 중부지방으로, 자단은 덥지 않은 기후에서 자라났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주로 강원도의 자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에서도 자단을 공물로 

바졌는데, 격년으로 향나무를 베는 바람에 정조 18년 (1794)에는 그 군락이 듬성해질 정도였다고 

한다.27 자단향을 올려보내는 일은 강원감사의 일이었으며, 울릉도의 자단을 각별히 가려서 올려 

보내라 한 기록은 울릉도에서 자라는 자단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여겼음을 믿해준다.28 

조선은 외교 선물로도 자단이 유입되었다. 중국 명과 일본의 축전(筑前固)， 미작(美作固)， 작주 

(作州)， 월미원(越前固·尾張固·遠江固),유구(琉球固) 등이 기록으로 전한다. 명의 자단은 사신 

이 진상한 것으로, 중국에서 가져온 자단향을 바졌다.29 일본은 세종 즉위년에 각 지역에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중 축전에서 자단 1백 본율 진상하였다.30 세종 5년에는 D| 작의 전 자사가 보낸 선물 

로 자단 1본이 기록되었다.31 외교를 통해 들이는 자단은 조선의 왕에게 진상하는 풍목 중 하나였 

다. 중종 20년에는 일본에서 교역을 요구하며 들여온 물품 증 자단향은 조선에 있으니 사들이는 것 

을 볼허하였다.32 자단은 이미 조선에서 나는 것으로 교역을 통해 외국의 자단을 수입하지 않았다. 

26 『世宗實錄地理志』 , 京畿. … 嚴貢, … 香木, ［白紫檀樣木.】

27 『正祖實錄』 卷40, 정조 18년 (1794) 6월 3일, 其上又有香木亭, 故硏取香木, 而以間年硏取之故, 浙就稀少.

28 『承政院日記』 , 정조 21년 (1797) 7월 18일, 以江原監司徐有防狀啓, 鬱陵島紫檀香, 各別擇取上送事, 傳于李晩秀曰,

維因藥用, 年前有本司知委, 而年年多數輸致, 必有民邑之幣, 此後十立內外, 具狀啓上送事, 令廟堂行會.

29 『世祖實錄』 卷47, 세조 14년 (1468)7월 8일, … 分贈于姜玉, 金輔. 玉曰, 段賜京外家舍, 及奴碑土田, 又館遺桐壘,殿

下厚恩,報答無由 乃以大紅織金辭龍勝桐—四 關哥綠界地繩枝寶相花—四 白倭網—四, 白細三稷綿布二四, 黑硏香—

躍, 金泊—革紫檀香—串進上,命以黑細麻布七+匠回贈.

30 『世宗實錄』 卷1, 세종 1년 (1418) 10월 29일, 日本國 … 關西道 筑前州 石城官府平滿景遣人獻香三十斤, 藤五百本,

胡淑, 丁香, 檀梅各二斤, 紫檀百本, 賜縣布百五十匠.

31 『世宗實錄』 卷22, 세종 5년 (1423) 5월 25일, 作州前刺史平常嘉使人來獻琉黃二千助, 丹木五百助,뺄香二十助, 甘草,

J I I 푹香, 白正各十動, 蘇香油二勉, 光明朱―勉, 眉角, 紫檀各―本, 回賜正布―百四十四, 縣細六十四.

32 『中宗實錄』 卷55, 중종 20년 (1525)8월 19일, 日本使持來 … 紫檀香—百五十斤則」以本國所産, 故全不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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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과 달리 중국의 자단은 먼 이국에서 수입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사용된 자단은 소엽자단 

(小軒紫檀 Pterocarpus santal i nus)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엽자단의 경우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서 가격이 극도로 높았다. 그로 인해 자단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나무를 

대제품으로 사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인도자단(Ind i an Pterocarpus), 대엽자단(大吐紫檀, 

Pterocarpus Macrocarpa), 노씨혹횡단(戶氏黑黃檀, Dalbergia louvelii) 등이 이에 해당한 

다혼 이는 동아시아의 기후에서 자생하기 어려운 열다식물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목재이 

다. 

중국의 문헌에 나타난 자단의 산지는 반반국(盤盤國), 사파(闇婆, 자바)， 저물(底勿, 티모르), 삼 

불제(三佛齊,스리비자야)， 교지(交址) 등이 있다. 『신수본초』 의 자단은곤륜과 반반국에서 나 

는 것으로 중화에는 없는 것이라 하였다. 『제번지』 에서는 ‘단향은 사파의 타강(打綱)， 저물 두 

나라에서 나는데, 삼불제에도 있다’고 설명한다.34 『단연록』 에서는 자단이 교지에서 나는 것이 

라하였다. 반반국은 말레이반도에 자리했으며, 사파는 자바를 음역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에 있었 

고삼불제는 스리비자야로 지금의 인도네시아수마트라에 있었다. 교지는 지금의 베트남 지역으 

로,모두지금의 동남아시아지역이다. 

『본초강목』 의 내용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시진은 소송의 의견을 인용하여 ‘단향(檀香)은 

몇 종이 있는데, 황색, 백색, 자색으로 다르고, 지금 사람들은 두루 활용하고 있다. 강희(江淮)와 

하삭(河朔)지역에서 나는단목이 이 종류인데,향이 나지 않을 뿐이다'라고하였다. 

『대명일통지(大明—統志)』 를 인용하면서는 ‘단향은 광동(廣東)과 운남(雲南) 및 점성(占 

城)， 진랍(眞臘), 조와(ffi珪)， 발니(渤泥)， 섬라(還羅)， 삼불제, 회회(回回) 지역의 국가에서 나고, 

지금은 영남(嶺南)의 여러 지역에도 있다'고 하였다.35 소송이 말한강희와 하삭지역은 중국에 위 

지한 지역이다. 지역의 위지와 기후는 이국(異國)의 자단이 자생할 수 없는 곳이며, 나무에 향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여 붉은색을 띠는 나무를 자단으로 오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명일통지』 

에서는 중국의 지명과 이국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진랍, 조와, 발L| ， 섬라, 삼붐제는 동남아시아 

의 옛 국가로, 실제 중국에서 자단을 수입하던 국가였을 것이다. 광동과 운남은 중국 남부에 위지 

한 곳으로, 동남아시아만큼 덥고 습한 기후의 지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당시 줄기가 자줏빚의 붉 

은색을 띠고 향이 있으며 잎이 넓은 상록교목을 자단으로 쥐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광동과 운남 

에서도 이국의 자단과 비슷한 나무가 자라나 이를 자단으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3 逸人, 『紫檀』 , 中國木材, 2005, pp.10-11. 

34 趙如造, 『諸蕃志』 檀香出闇婆之打綱, 底勿二國, 三佛齊 【今印度尼西亞】 亦有之,

35 李時珍, 『本草綱目』 , 1596, 木之—香木類三十五種. 檀香.領曰,＊홀香有數種, 黃 • 白 ·紫之異,今人盛用之, 江淮 • 

河朔所生檀木,卽其類,但不香爾.時珍曰,接 《大明—統志》 云,檀香出廣束 ·雲南,及占城 ·眞臘 .rn珪 ·渤泥 ·運羅

• 三佛齊 • 回回等國,今嶺南諸地亦皆有之.



일본의 자단은 토산으로 자국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수입으로 얻는 자단이 있었다. 『송사 

(宋史)』 의 기록으로 희녕 5년 (1072)에 일본의 승려 성심(誠尋)이라는 자가 국청사(國淸寺)에 

머물기를청하여 조정에서 궁성으로을려보내게 하였다.성심이 바진 물건으로는향로와 오향등 

이 있는데 자단이 포함된다홉 비록 자단의 출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연이어 토산몰욜 조공하 

였다는후록으로송나라에 바진 일본의 자단이 토산이었음을유주해 볼수 있다. 세종 5년 (1423) 

에는 규슈(九州)에서 부의품으로 토산물을 보내며 자단을 함께 보냈다.37 성종대 일본 월미원과 

미작의 인물이 보낸 자단과유구의 자단은토의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도자 

단은 토산품으로, 일본에서 나던 것이었음욜 알 수 있다. 그중 유구는 토산인 자단과 남만(南ffi) 

에서 구해오겠다고 하는 자단이 있다. 자국의 토산으로 자단을 조선에 바쳤던 유구는 16년 뒤인 

성종 24년 (1493)에 조선에 도움을 요정하며 은사를 받게 된다면 사선을 남만에 보내 자단과 화 

리(花梨)를 구할 것이라 하였다.38 유구에는 쓸만한 종은 재목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는데, 당시 일 

본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목재가 부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유구에서 생산되던 

자단이 목재로 쓸 만큼 좋은 나무가 못되어 외국의 자단을 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재질정기사』 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자단이 달라, 조선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견본을 구 

하고자하였다. 일본의 자단과 목재의 수종에 내해서는 실마리가 부족하나, 앞서 월미원과 유구 

에서 토의로 바졌다는 자단을 들어 일본의 자단은 일본 내에서 자생하던 나무로 생각된다. 토산 

인 자단 외에 외국에서도 자단을 구하고자 하였다. 현재 알려진 일본의 자단은 실제 황단(黃檀, 

Dalber gia hu peana)으로, 상록활엽교목이다.39 횡단은 자단으로 알려진 수종들과는 다른 나무 

이나,넓은잎과출기의 짙은색으로자단으로혼동한것이다. 

자단의 산지에 대해서는한국, 중국,일본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국가별로 자단으로 인식하던 나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헌에 나타난 자단의 산지를 정리한 것은 

<丑 l>과같다. 

36 『宋史』 卷491, 「JIJ傳」 第250 外國 熙寧5年, 有僧誠尋至台州, 止天台國淸寺,願留 州以掛1話使莊關 誠尋獻銀

香遠, 木糖子 • 白琉璃 • 五香 • 7.I<精 • 紫檀 • 號泊所飾念앴꿉胃色織物綾. 神宗以其遠人而有戒業, 處之開寶寺, 盡賜同來僧

紫方抱. 是後連貢方物, 而來者皆僧也.

37 『世宗實錄』 卷22, 세종 5년 (1423) 10월 15일, 承間, 去歲太上皇默世, 煙貴國之大故也 … 誰不足爲月尊贈, 覇l表追悼

之萬—爾 ... 紫檀五十斤 .... 

38 『成宗實錄』 卷279, 성종 24년 (1493) 6월 6일, 琉球國王尙圖遣梵慶來請. 其書契曰, 琉球國王尙圓拜覆朝鮮國王殿

下, … 然則重欲安藏殿之福基, 蓋隨邦, 芝良材之用, 志願賜貴國尤物, 以造創焉, 故遣使船者也, 縣布若干四, 白宇布—

千四 虎皮約皮二百張, 蒙此恩賜, 選使船於南靈, 以紫擔花梨爲棟梁,以鉛瓦爲끔蓋者也. 

39經濟産業省製造産業局日用品室, 『1A壇産業0現狀七今後(J)芬 D 方'：：：：閔才층硏究숲報告言』 , 平成 2 3 年 5 月,

七力\ L\ , 「夕弓十于'1 口」 「}\―-J')j,,,」 「-J' l:::'>刀」 「}\― 口 ,y寸」 園, 「Dalbergi a (~)(禾斗'y)j,,,-+j---( 力 千

屈) 」 컨i< , 中固固家基準T 「黃檀」 (日本1-'l,\5 紫檀) '：：：：定義혼札T l,\td-`l,\,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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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동아시아 문헌의 자단 산지 

분류 문헌 시 71 자단산지 내용 

증정증주목단양군 

중정중주목청풍군 
약재 

중정중주목제전현 

근 大5처0 간 大기六도一10 O 口大혀L 

『세종실록 경기 광주목지평현 토공 

지리지』 
조선전기 

경상안동대도호부영해 

강원 강릉 대도호부 정선군 

강원 강릉 대도호부 평창군 토공 

강원원주목횡성현 

강원도삼척 도호부 

세종 원년(1418) 10월 29일 일본축전 

『서|종실록』 세종 5년 (1423) 5월 25일 일본미작 토공 

세종 5년 (1423) 10월 15일 일본규슈 

한국 『서|조실록』 세조 14년 (1468) 7월 8일 명 지L사O 

성종 2년 (1471) 12월 12일 일본월미원 
토공 

『성종실록』 성종 8년 (1477) 6월 6일 유구 

성종 24년 (1493년) 6월 6일 남만 교역 

『중종실록』 중종 20년 (1525) 8월 19일 일본 교역 

『정조실록』 정조 18년 (1794) 6월 3일 강원율릉도 지L사O 

정조 21년 (1797) 7월 18일 강원울릉도 

순조 22년 (1822) 11월 3일 강원삼척 
『비변사등록』 공납 

절종 3년 (1852) 7월 14일 강릉등 5개 읍 

절종 5년 (1854) 9월 10일 강원율릉도 

순조 4년 (1804) 10월 23일 강원도 
『승정윈일기』 공납 

순조 8년 (1808) 10월 5일 강원도 

『정장관전서』 1795( 『단연록J/2_1용) 교지 산출 

『신수본초』 659 곤륜,반반국 산졸 

『제번지』 1224~1225 사파,저물,삼볼제 산졸 

중국 『단연록』 1548 교지 산출 

『본조강목』 1578 
광동, 운남, 점성, 진랍, 조와, 밭니, 섬라, 삼불제, 

산출 
회회,중국영남 

일본 『약재질정 71 사』 1721~1722 조선 수종 



3.2. 자단의 쓰임 

3.2.1. 향재와 약재 

예부터 좋은 향을 얻기 위하여, 좋은 향을 가진 식물을 건조하여 보관하였다. 건조된 식물을 가 

공하고 불을 붙여 피어오르는 연기로 후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를 즐겼다. 향의 연기를 하늘 

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제로 인식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올리는 의례에 사용하였다. 고대에 

는 향재와 약재를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향은 보편적으로 의례에 사용하커나 향쥐를 즐 

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식물이 지닌 약성욜 활용해 약으로도 쓰였다. 한의약 분야에서 자단은 자 

진단(紫眞檀)·자단향(紫檀香)이라고하며, 자단목의 목절부를 말린 것을 믿한다. 이 맛은 맵고 성 

질은 따뜻하며, 간경(肝經)에 작용한다. 부기를 가라앉히고 출혈과 통증을 맞게 하는 성질이 있 

다 자단은 달여 먹거나 가루내어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40 

한반도 죄초의 분향에 대반 구제적인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에 나타난다41 건복 29 

년 (612, 진평왕 34년)에 외적들이 신라를 핍박해오자, 김유신은 홀로 보검을 들고 열박산(D因薄 

山)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향불을 피우고 보검에 신령이 깃들기를 기원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42 

기록을 통해 당시의 향은 불교 의례뿐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과의 교역 물품을 기록한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 에 따르면 향약류로 짐향, 육 

계, 청목향, 사향, 훈육향(薰陸香)， 정향, 감송향(甘松香)， 용뇌향 등이 나타나며, 이는 서역과 동 

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다. 43 

조선은 자단을 향목으로 보았다. 자단향에 대한 내용은 왕실기록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 

實錄)』 과 『승정원일기』 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세종 5년 (1423)에 규슈에서 부의로 자단을 

보낸 기록이 있고, 자단향이 공양물로 사용된 기록도 전한다. 성종 17년 (1486)에 ‘정인사(正因 

寺)의 공불(1共佛)하는 백미(白米)를 한 달에 9두(斗)로 더하고 자단향(紫檀香)을 20근으로 하 

라'는 내용이다.44 자단향은 왕실에서 보내는 부의이자 공양하는 품목으로 위상이 높았다. 

자단향이 왕실의례에 사용된 죄조의 기록은 광해 2년 (1610)에 나타난다. 교서관이 제사 의식을 

엄히 하기를 정하며, 향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건의한 것이다. ‘어휘를 축책에 써넣고 자단향을 향 

합에 담아 고운 헝검으로 싸서 향과 족을 하나로 만들고, 봉한 머리 위에 또 주상의 날인을 하였으 

니, 이보다 더 공경하고 삼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며 자단향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 

다.45 자단향을 사용하여 예를 다하는 것은 분향과 함께 향탕(香湯)을 우려 내 사용하는 방법 이 있다. 

40 한의학대사전편잔위윈회, 『한의학대사전』 , 정담, 2010. 

41 金宮{유,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四於時,梁遣使賜衣着·香物,君臣不知其香名與其所用, 遣人賣香偏問.

墨胡子見之, 稱其名 目 曰, 此梵之則香氣芬襲, 所以達誠於神聖.

42 金富輯, 『三國史記』 卷第41, 5대習 第—, 建福二十九年, 鄕賊轉迫, 公急激壯心, 獨機寶劍, 入暖薄山深堅之中. 燒香告

天祈祝, 若在中嶽誓解校勘 , 荀禮, "天官垂光, 降靈於寶劍.” 三 日夜, 虛 • 角二星洪；폰赫然下垂熹' 若動推然.

43 이선미, 김주덕, 「통일신라기 전연향(天然香)의 종류와 향(香)생활에 대한 고찰」 , 『한국화장품미용학회 』 7-1, 2017, 

p.3. 

44 『咸宗實錄』 卷198, 성종 17년 (1486) 12월 14일,傳曰: 正因寺供佛白米,—朔加九斗,紫檀香二+斤.

45 『光海君 日記』 卷36, 御諱, 已壤於祝冊, 紫檀, 몫盛於香梧, 裏以細中香祝爲―, 而封頭之...t， 又有御押, 則敬證之大, 宜

無過於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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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탕은 향을 우려낸 물로 신주를 닦는 것이다. 향탕은 영릉향(~ 자단향을 사용해 우려 

내었다46 제사를 준비하며 예와 공경을 표현하며 신주를 신성시하는 과정으로 목욕물에 향을 

사용하여 의례에 사용한 것이다. 

영조 7년 (1731)에는 의례에 사용되는 향의 종류를 구별하였다. 

민당에서 임금이 전향할 때 자단향을 준비하였으나, 임금이 진히 전향하는 것은 일의 셰모가 득 

별하드로 짐향을 봉진하도록 분부하였다.47 

『승정원일기』 에 따르면 시 

영조 40년 (1764)의 

위계를 주정할 수 있는 기록이 나타난다. 해준군(海春君)이 황단(皇壇)의 향으로 짐향이 아닌 

자단을 쓰는 일이 미안한 일이라 아로니, 그 이후로 진제가 아닌 섭행을 하더라도 모두 짐향을 

『조선왕조실록』 에도 향의 

쓰도록 하였다.48 자단향은 왕실의례에 쓰이는 것으로 침향 다음의 위계를 지닌 향이었다. 이러 

한 향의 위계는 정조대에 이르러 정립되었다. 정조 10년 (1786)의 기록에 ‘제전도 진히 제사를 

지 내지 않을 때는 짐향을 사용하지 말고 자단향으로 대용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떠 침향은 진 

제에 사용하고, 그 외에는 자단향을 사용하도록 하여 전향자에 따라 향의 종류가 정립되는 모습 

이 나타난다. 섭행에 자단향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여 정례화된 내용은 『탁지지(度支志)』 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에도 나타난다.50 『탁지준절(度支準折)』 에 짐향은 당약재 

로 분류되어 그 가격은 l냥 쌀 7두, 1근 은 7냥으로 고가의 수입재로 쥐급되었다. 반면 자단향 

은 1냥 절가(折價)가 3픈, 1근 4전 8푼으로 짐향에 비해 가지가 낮았음율 확인할 수 있다.51 세 

종대에 이미 짐향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물건으로 그 가지가 높았다.52 이러 

한 짐향은 희소성과 향의 선호로 공예품의 재료보다는 분향용으로 선호되었다. 따라서 임금이 

친히 제사를 지내는 진제는 짐향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자단향을 사용하였다. 의례에서 짐 

향은 최고의 지위를 지녔으며, 자단향은 그다음의 위상을 가졌다. 

『승정원일71 』 

향은 의례의 주요 품목으로, 공경의 의미를 丑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인조 14년 (1636) 8월 14일에는 의전을 위해 방을 꾸미는 물품으로 향을 준비 

46 『國朝喪禮補編』 卷2, 「立主鍵」 ,香湯用零陵香·紫檀香.所以浴主者.｛內醫院)熙器.｛工曹)

47 『承政院日記』 영조 7년 (1731) ， 辰初—亥|」, 上御時敏堂, 親傳香入侍時 … 命臣奉香盆以進, 上曰, 紫檀平? 命臣曰, 然

矣 上曰, 親傳香, 事體自別 以沈香封進事,分付 …. 

48 『英祖實錄』 卷103, 영조 40년 (1764) 3월 17일, 海春君 株, 以皇壇香之不用沈香, 用紫檀爲未安仰奏, 上令此後則雜

攝行,皆用沈香.

49 『正祖實錄』 卷21, 정조 10년 (1786) 5월 15일, 敎曰: 禮葬時, 冊印所用, 依年前下敎, 勿用金銀綾殿, 戊申壬申儀軌

中, 以綾殿錄者, 代以綿細. 祭莫, 非親祭, 勿用沈香, 代以紫檀.

50 『度支志』 外篇卷24, 「凶禮」 殖殿諸具』홀, 香 用紫檀. 後徹此. 香室. 立主莫 香湯 用零陵香 • 紫檀香,所以浴主者,

內證院. 熊器, 工曹; 『度支志』 外篇卷―十六, 「賓禮 下」 通信使行, 渡海別幅 舊島主弟慰, 英容香五十柄,紫檀香二

魂 畫龍大蜀—雙, 畫蜀—百柄, 花絲細十定. 出戶禮習騰錄, 而舊編關焉.； 『國朝喪禮補編』 卷1, 「莫」 , 香 用紫檀. 後

敬此.｛香室)).

51 『度支準折』 十六, 「鄕藥材」 . 

52 『世宗實錄』 卷58, 세종 14년 (1432) 10월 20일, 朱砂龍腦』佳曰貴藥, 求之中國, 則猶可得也, 沈香則誰中國, 未易得

之往者倭人齋沈香來者比比有之, 我國折價慧輕 故不更齋來. 沈香不産倭邦, 乃奎求他國而來, 維倍其價可也, 禮曹其

議以啓.



하였다. 실내를 꾸미기 위한 것으로, 의향(衣香)， 홍매향(紅梅香), 자단향, 짐속향(沈束香) 등을 

규례대로 마련하도록 내의원에 통지하였다53 

왕실의례에 사용되는 자단향은 국내산 자단이었다. 『비 변사등록(備邊司騰錄)』 에는 울릉도 

에셔 나는 자단향을 향실에서 주용하는 둔제에 대하여 논의한 기록이 있다프 향실은 제사에 필 

요한 향족을 관장하던 기관이다. 제사에 필요한 자단향은 향실에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 

산 자단향을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조는 국산 자단향을 중국의 곽향(舊香)과 비교하며, 

근래의 곽향이 유명무실하여 조선의 자단향이 낫다고 하였다.55 본래 자단향은 경기도와 중청도 

에서도 공물로 올리던 것이었으나 숙종 대부터는 주로 강원도와 울릉에서 나는 자단을 사용하였 

다. 울릉도의 자단향은 약용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왕실에서 긴요한 물품이었다. 향의 위계가 높 

은 만큼 귀한 재료였으며, 민간에서는 함부로 사용하기 어려운 향이었다. 

약재로 사용된 자단의 의약적 용법에 관한 기록은 의학서적에서 잦을 수 있다. 명대 『본조강 

목』 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자단은 맛은 짜고 성질은 약간 자고 독이 없다. 악독이 

나 풍독에 문지르거나 받라 준다. 긁어낸 가루를 금장에 발라 주면 쥴혈도 맞고 통증도 맞게 만 

다. 임병(；林病)을 지료만다. 홍경 식조에 갈아서 갑자기 생긴 온갖 종기에 발라 준다.' 0| 시진은 

‘자단은 맛이 짜고 성질이 자서 혈분(血分)에 쓰는 약이다. 그러므로 영기(營氣)를 조화롭게 하 

여 종독을 삭이거나 금창을 지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56 『본초강목』 에는 중기의 독 혹은 쇠붙 

이로 인하여 생긴 상처를 지료할 때 자단 가루를 사용하는 용법이 기록되어 있다. 같은 사례를 조 

선시대 의서에서도 잦을 수 있다. 『동의보감』 에서는 『본초강목』 욜 인용하여 자단향은 쇠붙 

이에 상한 금창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악독, 풍독, 곽란으로 명지가 아픈 것과 중 

악, 귀기(鬼氣)에 주로 쓰이고, 자진단이라고도 한다고 기록하였다.57 『본조정화(本草精華)』 에 

『본초강목』 의 내용율 인용하여 금창에 사용된다고 기록하였다.58 서도 

53 『承政院日記』 인조 14년 (1636) 8월 14일崔惠吉,以接待都監言啓曰,監軍時房排所用衣香·紅梅香·中缺紫檀香·沈 

束香,依伊」才昔備事, 知委于內醫院, 則語以缺啓下公事, 不爲擧行. 今此監軍之行, 與紹使無異, —依前例, 才昔備待令事,

分付,何女D? 傳曰,依啓.

54 『備邊司騰錄』 철종 3년 (1852) 7월, 而卽以民幣爲言, F良三年更許權減, 其—, 香室納紫檀香, 分定於江陵等五邑, 而

上納之際, 稱틀補縮, 人情亢贊.； 『備邊司騰錄』 절종 5년 (1854) 9월, 同日入侍時, 禮땜判書洪在喆所啓, 香室所用香

木, 每年三百斤,例自江原道進上矣.

55 『承政院日記』 정조 15년 (1791)4월 25일上曰』톰材中뺄香卽緊種, 而近來所謂뺄香, 有名無實, 反不如我國之紫

檀香矣.

56李時陰 『本草綱目』 卷34, 「紫檀」 ,誠, 微寒,無毒. 摩塗惡毒風毒.別錄 制末敷金療, 止血止痛. 療洙*．弘景 酷磨,

敷—切粹種 時珍El : 白檀辛溫, 氣分之藥也. 故能理衛氣而調牌肺, 利胸i亂 紫檀飯寒, 血分之藥也. 故能和營氣而消

種毒治金益

57 許浚, 『東醫寶鑑』 , 「雜病編」 卷9, 里方, 治金倉. 急到紫檀宋付之, 止血止痛至妙. 《本草》 . 『東뿔寶鑑』 , 

「湯液編」 卷3 木部, 性溫, D未辛, 無毒. 主惡毒, 風毒, 霜亂, 心腹痛, 中惡, 鬼氣. —名紫眞檀. 《本草》 我國江原道多

有之. 《俗方》

58 『本草精華』 卷之下, 「木部」 香木顯 紫檀香, 昧議, 微寒, 無毒. 別:主摩塗惡毒風毒. 弘景:制末傅金稙, 止血止痛.

時珍El: 白檀辛溫, 能理衛氣而調肺牌, 利胸腸. 紫檀酸寒, 血分之藥也, 故能和營氣而消臘毒, 治金塘. 新者色紅, 舊者色

紫, 有鹽瓜文指壁上色紫者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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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방합편(醫方合編)』 또한 금장의 지료법으로 자단향을 갈아서 상저 위에 붙이면 통증을 

덧게 하고, 출혈을 멋게 하고, 살이 돋게 하는 일에 매우 좋다고 하였다. 자단향과 닥나무잎 가 

루를 금장의 상저 위에 바르는 방법도 있다전 쇠붙이로 인하여 생긴 상저인 금장의 지료 방법 

『사의경험방(四醫經驗 

方)』 에서 이석간(李碩幹)은 파상풍에 자단향을 칼로 긁어 그 가루를 바른다고 하였다.60 자단 

향의 용법은 다부분 가루를 바르는 것이 소개되어 있으나, 이를 복용한 기록도 나타난다. 

보단방신편(增補單方新編)』 에서는 금장 치료에 ‘자단향을 달여서 꿀에 타서 먹거나 백단향 

과 황랍을 함께 달여서 먹으면 매우 신묘하다'고 하였다. 또한 치통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자단 

향을 상투에 꽂는 大1 방이 있었다.61 이와 같은 서방은 자단향의 약성보다는 향의 신성성을 이용 

은 실제로 행하였고 효과가 나타났다. 4명의 명의의 경험을 집성한 

『증 

하여 병을 유발하는 악독한 기운을 쫒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왕실에서도 자단을 약재로 사용한 기록을 잦율 수 있다. 『승정원일기』 효종 10년 

(1659) 5월 4일 기록에 따르면 ‘피를 멈주게 하는 약을 급히 조제하여 들이고 석희의 말엽과 피 

가 고갈된 것, 자단향말엽(紫檀香末葉)， 괴화말루(＊鬼花末樓), 백조(百草)의 서리와 말, 기와 분 

말 등 세 제조가 조제를 감독하여 연이어 들이라’ 하였다.62 이저럼 조선 왕실에서도 지혈의 용 

도로 자단향을 사용하였으며, 가루 형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 4년 (1728)에도 

자단향으로 파상풍을 지료한 사례가 나타난다. 세자의 종기로 인한 상처를 염려하며, 이광좌는 

본인이 아이이던 시절 종기가 파상풍으로 진행된 상저를 옥진고(玉津雷)와 자단향으로 다스려 

겨우 나은 사례를 말했다.63 

자단향은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쇠붐이로 인하여 생긴 상저인 금장, 그리고 파상풍욜 지료하 

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대부분 자단향을 가루로 내어 환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으 

나, 때때로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였다. 파상풍 시료에 자단향을 바르는 방법은 실행되었고 효과 

가 있다는 기록이 다수 나타난다. 외상 외에 지통 예방법으로 자단향을 상투에 꽂는 방법도 의 

서에 기록되어 자단의 약성뿐만 아니라 향이 내포한 신성함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 

다. 

59 『醫方合編(意方合部)』 卷3, 「金療」 , 紫檀香 未付療上, 止痛止血生月n, 菩效. … 梧葉末 紫檀香穆之其上,

60 『四醫經驗方』 , 「破傷風」 , 紫檀香, 以刀制而眉之, 塗.

61 『增補畢方新編』 , 齒忽削紫丹香掃톤, 領防不終.破傷風 熊紫檀香,和室服. 或白丹香 黃織, 同照服, 極妙.

62 『承政院日記』 , 효종 10년 (1659) 5월 4일, 又傳曰, 此外止血之藥, 急急劑入, 石灰宋·血喝宋·紫檀香末·棟花져鬼花 

未 • 百草霜未 • 瓦粉未三提調監劑, 連屬入之,

63 『承政院日記』 , 영조 4년 (1728) 1월 12일, 小臣兒時,手指有小摘, 不能護愼, 至於破傷風. —日之內, 大段浮高,外傅

玉津賣 內治以紫檀香, 僧得差意.



<표 2> 문헌에 나타난 자단향의 용도 

분류 문헌 시기 내용 

『조선왕조실록』 세종 5년 (1423) 부의(博儀)용 선물품목자단향 : 공물 잊 토산품 

『세종실록지리지』 단종 2년 (1454) 자단향:공물 및토산품 

『승정원일기』 성종 17년 (1486) 공양물 

『조선왕조실록』 광해 2년 (1610) 왕실의례용향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731) 진제 시 짐향봉진 

『국조상례보편』 영조 34년 (1758) 자단향사용명시 

『조선왕조실록』 영조 40년 {1764) 진제, 섭행 모두 짐향 봉진 

향재 『조선왕조실록』 정조 10년 (1786) 친제 : 짐향, 그 외 : 자단향 

『탁지지』 정조 12년 (1788) 자단향사용명시 

『비변사등록』 철종 3년 (1852) 향실공납 

『탁지준절』 대한저|국 짐향 : 당약재(唐藥材)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1636) 감군(紹使) 방꾸밈 

『국조오례의』 성종 5년 (1474) 향탕에향내음을우려냄 

『연려실 71 술』 1911년 자단향주(紫檀香酒) 

『승정원일기』 숙종 1년 (1675) 자단향(紫檀香) 

『본조강목』 명 (1596) 가루 - 악독, 풍독, 금장, 임병, 종기 

『동의부감』 광해군 5년 (1613) 가루 - 금장, 악독, 풍독, 곽란, 귀기 

『본초정화』 조선 가루-금장 

약재 
『의방합편』 조선 가루-금상 

『증보단방신편』 1913 금장- 달여 먹음, 지통 - 상투에 꽂음 

『사의경험방』 17세71 가루-금장(파상풍) 

『승정원일기』 효종 10년 (1659) 가루-지혈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728) 파상풍 

3.2.2. 공예의 재료 

자단은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다. 자단목이 지닌 색과 결은 물건을 만들기 적 

합하며 목재의 향을 즐길 수도 있다. 자단의 쓰임은 부재와 같은 소품부터 난간, 마루와 같은 건 

축재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헌을 통해 자단의 용도를 살펴볼 수 있다. 

『삼국사기』 에 등장하는 자단은 왕이 신하에게 내린 하사품과 품계에 따른 금제로 기록되어 

있다. 헌덕왕은 나이가 든 노신에게 궤장을 하사하며, 금으로 장식한 자단지팡이(金飾紫檀杖) 

를 내렸다.64 신라는 폼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제한한 금제가 있었다. 자단에 대한 귿 

제로는 상(床), 수레, 안장틀(破橋)이 있다. 상은 오두폼 이상의 귀족들도 자단을 사용하여 꾸밀 

수 있었지만, 안장틀과 수레의 자재는 진골도 자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성골만이 쓸 수 있었다. 

64 金富輯,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 현덕왕(憲德王) 11년 (819) ， 春正月,以伊澳眞元年七十, 賜凡杖, 以伊違憲

貞病不能行, 年未七十, 賜金飾紫檀杖.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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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자단은 왕실 인물과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고급 재료였다. 수레와 안장틀의 자단은 자재로, 
動)-

상의 자단은 꾸미는 용도로 언급되어 원목을 가공하여 바탕 자재와 장식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65 

자단에 내한 기록은 조선대에 다시 등장한다. 인조 12년 (1634)에 천사(天使)에게 주는 예물로 

‘자단양감화금선(紫檀鎭萩花金扇)’이 있다色 글자가 몇 자 누락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하루 전날 이미 전사가 준비한 예단을 받았다는 내용과 금선이 기록된 날과 같은 날 전 

사가 예물을 거절하다가 설득 끝에 받은 일이 있다. 앞두1 내용의 맥락을 통해 중국의 사신에게 주 

기 위한 예물 중 하나로 부재를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금선은 금색으로 장식한 종이로 제작한 접 

선이다.접선은주로변족에 옥이나무늬가아름다운 나무를붙여 장식하였는데, 기록된 부채의 명 

징으로 보아 변죽에 자단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산설림조고(五山說林草藥)』 에서는 자단을 건축재로 사용한 기록이 나타난다. 성종 대 자 

단으로 마루를 깐 자가 있어 지죄하였다는 내용이다.67 자단으로 마루를 깔았다는 자는 승정원에 

적을 두고 있으며 왕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 조선은 신 

라와 같이 자단에 대만 금제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자단은 왕실의례에 사용되는 향이거나 왕이 신 

하에게 내렸던 고급품으로, 민간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구|한 재료였다. 『졸은유고(才洲隱遺 

稿)』 에는 자단으로 주사위를 만들어 점을 지는 방법을 설명한 '자단대시환법(紫檀1선習丸法)’이 

기록되었다.68 자단으로 주사위를 만든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신비로운 향목이면서 적당한 

무게감을지닌 목재로 주사위를 만들어 점을 지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조 3년 (1625)에 명의 모문룡(毛文龍)은 ‘온양자단서상(銀鑄紫檀書箱)’을 예물로 가져 

왔다.69 서상은 책을 담는 상자로, 은으로 장식한 자단으로 만든 것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유물이 

전하는 것은 없으나, 유사한 것으로 자단 바탕에 은을 장식한 서상이 중국에 전하고 있다.（그림 

2)70 조선의 학자 서유구는 중국의 문헌인 『준생팔전(連生)＼片菱)』 과 『동전항록(洞天淸錄)』 

욜 인용하여 공예품의 재료로 자단을 사용했다고 기록하였다. 단선의 자루' ~반, 향궤, 벼루갑, 

65 金富輯 『三國史記』 卷33, 「雜志」 , 屋舍. 六頭品. … 廉緣禁罰繼綾, 居風禁緯, 床不得飾珉瓚 • 紫檀 • 5JL香 • 黃楊又禁

錦蘆 … 車騎, 眞骨 車林校不用紫檀 • )JL校勘香.… 眞骨. 毅橋禁紫檀 • 流香.

66 『承政院日記』 인조 12년 (1634)6월 24일,天使…紫檀鑄販花金扇八柄,…. 

67金斗鍾 『五山說林草葉』 , 咸廟時. 外麗有職居銀臺者. 以紫檀木構小軒. 上間之. 面問曰. 間爾檀香作室. 有諸. 對曰未

也上卽命侍臣及中人往觀之 奏曰. 果以紫檀爲之. 上卽移御景福宮. 命課其外麗. 已而還宮曰 余疾溶矣. 時大妃尙在. 上

恐請寬之. 故托疾而移御. 例命諒之. 段刑之便復還也. 說者以爲上之此擧. 斷則斷矣. 何如漢文之待薄昭也. 後世必有議者.

68 『抽隱遺稿』 , 抽隱先生遺稿卷之二, 紫檀代薔丸法.

69 『承政院日記』 인조 3년 (1625) 2월 3일, '문具朱漆幾絲茶益—對, 銀銀紫檀書箱—架, 鳳腕二十節, 氷盤二節, 銀툰茶鍾 

二十置 靑花酒鍾四十節, 奉申敬, 侍生毛文龍頓首.

70 이 미지출저 : Beijing National Palace Museum(https://www.d pm.org.cn/collec tion/ gear/229334). 



도서갑 등의 물건에 자단을 사용하였다.71 그중 도서갑은 서상과 유사한 용도의 물품이다. 자단 

은 향이 있기 때문에 종이에 향이 배어들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자단으로 각종 가 

구와소품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비교적 많은기록과 다양한유물이 전하고 있다.자단목의 특성 

인 색과 향의 선호와 함께 이국에서 들어오는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류층의 쥐향도 

반영되었다. 

<그림 2> ＜紫檀木離尤앴珠紋箱>, 명 대, 베이 징고궁박물원 소장 

중국에서 자단 공예품에 대한 이른 기록은 『대당육전(大唐六典)』 의 「소부군기감(少府軍 

器監)」 에 적힌 ‘목화자단적(木畫紫檀尺)’이다.72 이는 중상서에서 세시에 올리기 위해 준비했 

던 물폼이다. 목화는 자단과 같이 이국에서 들여오는 재료와 보석을 사용하여 공예폼을 장식하 

는 것으로 매우 귀한 물품이었다. 명대와 청대에는 자단으로 가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일이 많 

았다 『광지역(廣志綱』 에 의하면 자난으로 상과 침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73 명의 숭정황 

제는 사지를 경계하며 기구에 자단 사용을 금하였다.74 자단은 수입되는 만큼 값비싼 물건으로, 

숭정 이전부터 자단을 사지품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 

아황제가직접 기구에 자단을사용하는것을금한것이다. 

71 徐有菜 『林園經濟志』 , 「治雲志」 , 園扇, 紙湖如此式樣亦佳, 但得竹根, 紫檀妙柄器美. 《違生八賤》 ; 香盤. 紫

檀烏木爲盤, 以玉爲心, 用以括香, 《洞天香錄》 ; 香凡. 今吳中製有朱色小凡, 去倭差I」\， 式如香案. 更有紫檀花販, 有

假模倭製, 有以石銅, 或大如倭, 或小盆尺. 《違生八賤》 ; 現歷. 以豆辯楠,紫檀爲座, 或用花梨亦可. 《達生八賤》 ; 圖

書恒 有壤漆者, 有紫檀彭鎌鑄販玉石者, 有古人玉帶板、 燈板鑄座面者. 《遷生八賤》

72 『大唐六典』 卷22, 「少府軍器監」 , 每年二月二 日 , 進鑛牙尺及木畫紫檀尺.

73 王士性, 『廣志譯』 , 姑蘇人聽慧好古, 亦善敬古法器之 … 蘇人以弟雅者, 則」四方隨而雅之, 俗者, 則隨而俗之, 其

賞識品第本精, 故物莫能違. 又如齋頭淸玩, 凡案, 林楊, 近皆以紫檀, 花梨器尙, 尙古撲不尙離銀, Jl.0物有離銀, 亦皆商,

周, 秦, 漢之式, ＇海內個遠뜹效尤之, 此亦喜, 隆, 萬三朝弟 盛.

74 『明實錄』 , 「崇禎長編」 , 諭禮部. 還來兵革顔例. 災禮壘見. 內外大小臣工士庶等. 全無省1易 者1多相高. 借越王

章暴珍天物. 股튠惡之. 向震經嚴筋. 未見連行. 崇儉去著. 宜自股始.股於冬至正旦壽節端陽中秋. 及遇諸大典. 陸殿

行禮 方許作樂. 其餘皆免. 至荒衣減膳. 已有諭旨. 今用銅錫木器. 以佑古風. 其金銀各器. 關係典禮者. 留用. 餘盡肝庫.

以備賞賣 內外文武諸臣 偵宜省約. 專力辯賊. 如有例前者磨冥樂. 浮比行私. 又拜賜館遺. 官歲閔顧者. 許編事衛門麥

來速治. 其官神損用黃藍細蓋. 士子損用紅紫衣履. {#胃網蓋者. 庶民男女借用錦織約綺. 及金玉珠宗衣飾者.1具以違制

論 衣柚不許過—尺五寸. 器具不許用螺紫檀花梨等物. 及鑄造金銀孟盤. 在外撫接提學官大張接示. 嚴加禁約. 違者麥

處. 婚優胃隸. 加等究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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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그럼에도 자단의 선호는 지속되어 자단목으로 공예품을 제작하는 일은 정대까지 이어졌다. 
動)-

조선의 사신들이 연행 후 남긴 기록에도 청나라의 귀한 물건에 자단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 

댜75 난수(澳水)에 짓고 있던 행궁은 난간에 자단과 화리를 사용하여 만(卍)자를 조각하였다고 

한다.76 건축에 사용된 자단은 기둥과 대들보에 사용되는 것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조각을 새겨 

장식하기 용이한 난간과 장호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송대에도 난간과 장호를 자단으로 조각한 기 

록이 남아있다.77 원대에는 마팔아국(馬)＼兒國)에서 자단목전(紫檀木殿)을 봉헌하였다.78 『원 

사(元史)』 에 의하면 마팔아국에서 자단목전을 올렸는데, 『남촌절경록(南村綴耕錄)』 에서 설 

명하기를 이 자단목전이 문사전(文思殿)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였다.79 문사전은 궁의 정전 중 

하나로, 이국에서 봉헌한 자단목전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유주해 볼 수 있다. 자단은 귀한 집에서 

사용되는 재료로 공예재료이면서 건축재였다. 황실에서 자단율 사지재로 규정하고 사용율 제한 

하였다는 접율 통해 중국에서도 상당히 귀한 재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자단으로 금강저를 만들면 좋다고 하였고, 그밖에 연꽃과 불상을 조각하였다는 기 

록이 전한다.80,81 『불설다라니집경(佛說胞羅尼集經)』 에서도 기도를 위해 금강저를 만들 때 적 

동이나 백단, 대추나무 중 두엇을 써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단이 제일 좋다고 하였다. 82 급강저는 

제석전(帝釋天)이 아수라와 싸울 때 사용하였다는 무기로, 불구(佛具)이자 수행의 도구이다. 앞 

의 내용과 시기적 자이는 있지만,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偶)』 

에서는 금강저에 대해 ‘빚깔이 자영(紫英)과 같고 금을 녹여 수없이 단련(銀鍊)하여 만들었으며, 

75 洪大容, 『港軒書』 外集10卷, 「燕記」 , 其花梨, 紫檀 … 只供貴家覇器而已.； 『勤山紀程』 第5卷, 「附錄」 , 器用

… 花梨, 紫檀, 降眞, 沈香, 烏木等器, 多是貴家物. ; 『燕行錄選集』 , 「燕行日記」 第6卷, —家前列各擦奇玩 … 又有紫檀

策簡,鐵如意, 靑花磁尊.

76 李德｝恩 『靑莊館全書』 第66卷, 「入燕記」 上, 以楠木紫檀花梨.刻牧丹卍字,

77 江贊, 『通鑑節要』 卷33, 「南北朝」 陳紀, 其應臘, 壁帶戀植, 極椎봄以沈, 檀爲之飾以金玉 間以珠緊 外施珠廉 內有

寶林寶帳其服玩魂麗 近古所未有.

78 『大唐西域記』 에서는 ‘Chola’의 음역으로 ‘珠利耶’로 썼고 송대에는 『宋史』 , 『諸蕃志』 , 『嶺外代答』 등에서는 ‘注

禁國'이라고 썼으나 '馬八二’라는 명칭도 있었다. 대략 9세기 조부터 남인도 지역에서 흥기하였는데 『송사』 「주련전」에서는 

그 서쪽으로 天쁘과 1,500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송대 초부터 중국에 조공단을 파견하였고 13세기경에는 남인도의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79 『元史』 , 至元 24年(公元1287年)， 使馬八兒國 … 又以私錢賜紫檀木殿才並獻之; 『南村綴耕錄』 , 紫檀殿大小和文思

殿差不多三間, 前後軒, 東西三十五尺, 深七十二尺.

80 『大俺羅尼宋法中—字心呪經』 卷1, 若欲成就金剛村法者, 以紫檀爲金剛許—枚 … 若欲成就金剛村者, 取好鉛鐵, 長

十六指, 打作三稷上下各作三頭, 磨以紫檀, 用塗其上 … 若以紫檀刻爲蓮花, 滿十萬節, 於大江河入至腹際, ——呪之, 放

其水中,依檀花數, 卽得金藏 … 若欲得蓮花法成就者,以紫檀木爲—蓮花, 三日勿食, 左手執花於像前坐 …. 

81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 昔如來在初利天經夏爲母說法, 王思慕, 乃請自連將巧工升天觀佛尊顔容止, 還以紫檀

離刻以像眞容, 世尊下來時, 像迎佛, 卽此也.

82 『佛說階羅尼集經』 卷第j\，其金剛符橫九指長, 若用赤銅,若白檀作,若渠木心,隨―皆得, 其中紫檀最爲第―.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옥(玉)을 자른다'고 소개하고 있다부 금강저에 자단이 사용된 이유는 

빚깔이 자색이며 단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드러운 족감과 신비로운 향이 있는 자단 

은 손에 들고 사용하는 물건이면서 신성한 물건인 금강저의 제작에 적합한 재료였을 것이다. 

일본은 자단을 건축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유구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은사를 정하였다. 

그내용은 조선의 은혜를 받으면 남만으로 배를 보내자단과화리를구할 것이며, 구한목재로는 

장전(藏殿)을 지을 때 대들보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유구는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이 

들을 위로하고자 장전율 짓고자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구하기 위해 조선에 도움을 

요청한것이다.기록을동해 일본도자단을건축자재의 용도로 인식했음을알수 있다.일본도 자 

단으로 공예품율 제작하였으나 문헌 기록은 잦아보기 어렵고 전하는 유물로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표 3>동아시아문헌에 나타난자단 공예품의 종류 

분류 문헌 
주적 

공예품종류 구제적이름 
제작지 

『삼국사71 』 신라 지팡이, 상, 수레, 안장틀 

『승정원일기』 명 잭상자 은양자단서상 

『승정원일기』 조선 부채 자단양화금선 

『졸은유고』 조선 주人f위 

한국 『임원경제지』 송·명 부재, 향반, 향궤, 벼루갑, 도서갑 

『오산셜림조고』 조선 건숙재(마루) 

『담헌서』 f계산기정』 명·성 궁실, 의자, 탁자, 관곽 

『연행일기』 며O. 처 O 필통 

『청장관전서』 며O. 처 O 난간조각 난수행궁 

『대당육전』 당 자 목화자단적 

『통감절요』 송 건숙재(장호, 난간) 

『대다라니말법중일자심주경』 송 금강저,연꽂조각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송 불상 
중국 

『불설다라니집경』 송 금강저 

『원사』 『남촌철경록』 원 궁전 자단(목)전 

『광지역』 명 상,짐대 

『명실록』 명 기구 

일본 『조선왕조실록』 유구 건축새(대들보) 유구장전 

83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偶』 , 七曰金剛, 梵語跋折羅, 謂出於金中, 色如紫英, 百鍊不消, 至堅至利 可以切玉, 世

所稀有故爲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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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아시아 자단의 활용과 공예 제작 
4.1. 의례와 치료 

자단은. 좋은 향기가 나는 향재로, 의례의 향과 약재로 사용되었다. 『임원경제지』 에서는 섭 

정규(葉廷珪)의 『향보』 를 인용하여 단향의 종류인 자단향과 그 특성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하였고, 이때 향을 보관하는 방법을 함께 명시하였다. "껍질이 실하면서 황색인 

나무가 황단이고, 껍질이 깨끗하면서 백색인 나무가 백단이며, 껍질이 썩었으면서 자색인 나무 

가 자단이다. 그 나무들은 모두 단단하면서 묵직하고 맑은 향기가 나는데, 그중 백단이 특히 좋 

다. 단향은 종이로 밀봉해서 보관해야만 향기가 새지 않는다.’'84 단향의 향내음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향기를 지속하기 위하여 향을 종이로 밀봉하는 법을 소개하였다. 

왕실 의례에서 임금이 친히 제사를 지낼 때는 당약재로 분류된 수입산 향인 짐향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정조내에 이르러 친제가 아닌 섭행에서는 자단향 사용으로 정립하였다. 이저럼 같은 

의례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른 향을 사용하는 것은 위계를 보여준다. 자단 

향은 짐향에 비하여 낮은 위계였다. 자단향은 강원도에서 많이 난다는 기록이 있고 지리서에서 

도 한반도에 자생하는 향약재로 분류되었다. 이때 자단향은 중국의 공예품으로 사용되던 수종 

인 자단과 다른 향나무였다. 자단향은 비록 짐향만큼의 위상을 갖지는 못하였으나 한반도에셔 

자생하여 수급이 용이하여 의례용 향으로 채택되었다. 

의례에서 사용되는 향의 용법은 향을 태우는 분향법과 향탕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향용 향 

은 가루 형태의 편향(片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향합은 높이가 

낮은 원형의 향합이다. 이러한 향합에 보관할 수 있는 향의 형태로는 등근 환향과 가루 형태의 

편향이 적합하다(그림 3)85 자단향은 목재이기에 환향으로 만드는 것은 많은 공정이 필요하였 

으며, 하나의 향재로 제조된 단향(單香)이었기에 단순히 가루 낸 형태인 편향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 향합,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84徐有菜 『林園經濟志』 , 「治雲志」 , 檀香. 葉氏 《香譜》 云:"皮實而色黃者爲黃檀,皮潔而色白者爲白檀, 皮腐而

色紫者爲紫檀 其木竝堅重淸香, 而白檀尤良. 宜以紙封收則不池氣." ［풍석문화재단, 앞의 책, p.358.] 

85 이 미지 졸저 : 국립 고궁박물관(https://www.gogung.go.kr/gogun g/pgm/psgud M ng/view.do? 

psgudSn=397895&men u No=800065&gu b u n Cd=&pa gel nd ex=l&sea rchC ICd=&sea rchCo nd itio n=&sea rch Keywo rd 

=%ED%96%A5%ED%95%A9). 



정조대에 김건서(金健瑞)가 대일 국교에 관한사항을 기록한 『증정교린지』 에 따르면 효종 10년 

(1659)에 별폭으로 부용항 50자루, 화족(畫:t;) 100자루, 화사주(花絲細) 10필, 자단향 2괴 (i鬼), 화 

룡다촉(畫龍大濁) 1쌍을 준비하였다뽀 이때 선향 형태로 제조된 부용향은 자루(柄)로 수량이 丑기 

되었고,자단향의 경우 덩어리 괴(魂)’로 언급하였다. 당시 별폭으로준비된 자단향은 중분히 재단 

하지 않은 목재 덩어리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목재 덩어리의 자단향을 필요할 때마다 조각내어 

사용하였을 것으로 주정된다. 

그 밖에 자단향을 나타내는 수량 표기는 님(立)이 있다. 정조 21년 (1797) 『일성록(曰省錄 )』 에 

관동은 울릉도의 자단향을 10님 내외만 장계를 갖추어 보내라고 명하였다.87 님은 목재의 부피를 나 

타내는 단위로 두께나 너비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이러한 경우도 특별하게 가공하지 않은 목재를 

일컫는 수량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례에서 사용된 자단향은 목재를 가루로 만든 편향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신주를 목욕할 때 사용하는 항탕은 영릉항과 자단향을 사용하였다. 이러반 향재는 내의원에서 진 

배하였다. 영릉향은 당약재로 수급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하였던 자단향의 

수량을 늘려 영릉향율 대제한 기록도 나타난다뽀 향약재로 분류되 던 자단향은 한반도에 자생하여 

수급이 용이하였다. 이러한점은의례를 자주행했던 유교사회에서 의례의 향으로 자단향이 재택되 

는이유가되었다. 

자단은 의례용 향뿐 아니라 상저를 지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적 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자단이 약재로 사용된 것은 쇠붙이로 인한 상저인 금장의 지료법으로 사용된 것이 가장 대丑적이다. 

자단을 활용하는 금창의 지료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단을 가루 내어 이를 환부에 도포하 

는용법이다. 두 번째는자단가루를 물로복용하는 방법이 있다. 용법은 다르지만, 모두 가루 형태의 

자단향을 사용하였다는 공통점 이 있다. 금장 치 료 외 에 의 료적 용도로 사용된 사례는 곽란의 지 료와 

지통의 예방법이 있다. 『구급간이방언해(救急簡易方諺解)』 에서는 곽란에 자단향을 끓여 먹는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 치통의 예방법으로 자단목을 상투에 꽂는 처방이 있다. 의료적 용법의 자단 

은 가루 형태로 사용하거나 복용하는 방식이었다. 

4.2. 공예 제작과 기법 
자단은 자줏빚의 색상과 곧은 결, 특유의 향이 있어 공예재료로 사용되었다. 자난을 사용한 공예 

품은 자연스러운 자단의 색과 결을 감상할 수 있는 물건부터 진귀한 재료를 상감하거나 세밀한 조 

각을 가미한 것까지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특히 목재의 색과 단단한 물성을 활용반 목화기법(木畫技法) 

86 『增正交隣志』 卷6, 효종 10년 (1659), 英器香五十柄. 畵炯—百柄. 花絲細十走. 紫檀香二j;鬼. 畵龍大濁—雙.

87 『 El 省錄』 정조 21년 (1797) 7월 18일, 此後十立內外具狀啓上送事令廟堂行會.

88 『宗廟修理都監儀軌』 , 인조 14넌 (1636) 윤 4월 14일, 宗廟修理都監 啓曰, 今此 列聖神位奉安時, 當用零陵紫檀, 香湯浴

洗, 而以騰 錄考之, 則 練主―位, 泳浴所用兩香各1五兩, 自 內醫院進排, 乃 墨規例, 而今則」內局藥物所存不多, 勢難,依騰錄

所用, 零陵香劑斤· 紫檀香劑斤, 當初已爲進 排, 而 廟社主肅寧殿四十五 位, 浴湯所入, 太半不足, 零陵香則唐材之絶, 尤似

難得, 紫檀香亦爲從略磨鍊, 令內醫院, 加1五斤, 進 排, 何IJ.D? 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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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지나전(木地螺細)의 주재료였다. 자단 공예의 제작과 장식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전하 

는 유물과 문헌에서 잦아볼 수 있다. 

목화기법은 자단을 사용한 대표적인 장식이다. 목재의 바탕에 훔을 파 다른 색을 띠는 목재나 

자개, 상아와 같은 진귀한 재료를 박아 넣어 장식한다. 목화에 사용되는 목재는 흑단, 자단, 황화 

목과 같이 무늬가 아름답거나 뚜렷한 색을 지닌 것이다. 노란색에서 갈색에 가까운 색을 띠는 

일반적인 목재와 달리 자단목의 색상은 자주색으로, 색이 표현하는 장식성이 뛰어나 장식재로 

사용하였다 무르지 않고 단단한 물성으로 자단목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재료를 상감하기도 하 

였다. 자단을 포함하여 목화기법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대개 진귀한 목재와 보석이 사용되어 목 

화공예품은 고가의 물품이었다. 

『대당육전』 에 기록된 ‘목화자단적’은 황제에게 을리는 진상품이다. 적은 길이를 재는 용도 

이며 상징적인 의식 물품이었다. 문헌에 기록된 목화자단적은 현전하지 않으나, 일본 쇼소인(正 

倉院)에 상아로 만든 적이 소장되어 있다. 쇼소인의 소장품으로 좁고 가느다란 물건에 목화기법 

을 활용한 예도 남아있다. ＜자단금전병향로(紫檀金細柄香炳 第 5 몸)＞는 외면과 자루에 자단 

을 사용한 후, 금속과 보석을 박아 장식하였다. ＜서각여의(庫角如意 第 5 몸)＞는 자루의 장식재 

로 혹단, 자단, 회양목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공예품을 통해 면적에 상관없이 귀한 장식을 할 

때 목화장식을 하였고, 이에 자단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바둑판, 쌍륙놀이판, 함 등의 소형 

가구에서도 유사한 제작기법이 확인된다.（그림 4)89 

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은 금선, 상아, 녹염(綠染)한 사슴뿔, 회양목, 흑단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무늬를 나타냈다. 목재의 색과 배지를 통해 일정한 문양을 형성한 것부터 금선, 자개, 상아로 그 

림과 같은 화면을 구성한 것까지 다양하다. 자단 바탕에 자개와 대모를 장식한 목지나전도 나타 

난다. 목지나전은 단단한 나무 바탕에 자개를 상감하여 장식하는 기법으로, 목화기법에서 파생 

된 것으로 주정되며 칠지나전(漆地螺細)의 이전 형태로 보고 있다. 쇼소인에 소장된 당대 비파 

와 완함은 뒤판을 자단으로 하여 대모와 자개로 장식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나전자단비 

파(螺細紫檀昆툼)>와 <나전자단완합(螺細紫檀阮咸)>이 있다. 

<그림 4> <木固經箱>, 일본 나라시대(8세기),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89 이 미지 졸저: ColBase (https://colbase.n ich.go.jp/collec tion_ items/ tnm/N-71?locale=ja) 



비파와완함의 재료로자단이 쓰인 이유는나무가단단하여 악기를 만드는데 적합한재료이기 때 

문이다. 악기 제작을 위해 좋은 내구성과 울림통, 자단이 주는 장식성을 모두 활용하였다. 『악학 

궤범(樂學軌範)』 에도 비파의 재료로 자단과 유사한 재료가 언급된 바 있다. 당비파를 만드는 방 

법을 설명하며 튀판으로는 화리가 가장 중고 단단하고 빚이 중은 나무는 모두 쓸 수 있다고 하였 

다.90 해금의 재료에도 화리가 있어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를 악기의 재료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만화리란자단과 다른화리나무로 보기도하지만, 자단의 일종으로화려한 색을 지닌 아름다 

운 목재를 가리킨다. 『본초강목』 은 화리에 대하여 자단과 비슷하면서 색이 붉고, 나무의 성질이 

단단하며 자홍색을 띤다고 설명하였다부 조선은 자단을 국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나무로 보았고 

붉은색의 단단한 목재를 지칭하였다. 이에 당비파의 제작에 사용된 자단이 조선시대에 화리로 인 

식되었거나, 자단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화리를 자단의 일종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도 악기의 부속으로 금(琴)의 끝부분을 장식하거나 현을 을려놓는 금주에 자단을 사용한 것이 쇼 

소인, 도쿄국립박물관에 남아있다. 

공예품에 쓰인 자단은 주로 중국의 공예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동남아시아의 자단이다. 

자단은목질이 지밀하여 결이 곧고 단단하다. 이러한나무는 섬유질이 투|거나부서지는 일이 적어 

세밀한 조각에 적합하다. 가구를 만들면 뒤틀림이 적고 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은 주로 명정시기에 자단에 조각을 새겨 조각품, 필통, 가구 등을 제작하였다. 국내에서 완제품은 

욜 잦아보기 어려우나 신안 앞바다에서 출토된 원의 자단목과 부자재들을 통해 원대에도 자단목 

을 조각하여 가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크기가 큰 조각이나 가구는 자단목 판재를 여러 개 

연결하여 하나의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 많은 양의 자단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그림 5> ＜紫檀離云戈紋大方角*E> 우측 문 조각 세부,정대, 상하이박물관 소장, 직접 촬영 

90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p.429. 

91 이혜구 역, 위의 잭, p.432. 

92 李時珍, 『本草網目』 卷35, 「桐木」 藏器曰 : 出安南及南海. 用作床凡,似紫檀而色赤,性堅好. 時珍曰 : 木性堅,紫

紅色. 亦有花紋者, 謂之花桐木,可作器血 • 扇骨諸物. 俗作花梨, 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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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헌셔(選軒書)』 와 『계산기정(勤山紀程)』 의 내용에 따르면 정에서는 궁궐이나 높은 신 

분이 사용하는 의자, 탁자, 관곽 등의 가구재로 자단을 사용하였다.93 기록에는 가구에 사용한 목 

재의 종류만을 소개하여 공예품의 형태나 장식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현 

전하는 유물로 상당수의 자단 가구가 남아있으며, 기물에 새겨진 화려한 조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단필통은주로 원통형의 목재에 화려한조각율 가미하거나자개나옥을상감하여 장식하였다. 

문헌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화려한 조각과 보석 장식으로 인하여 쉽게 볼 수 없는 

공예품이었기 때둔일 것이다.（그림 6)94 필통외에 필세, 컵,화병, 그릇등의 외면에 조각을 새긴 

공예풍이 남아있으며, 작은 크기의 기물에서도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의 조각을 확인할 수 있 

다.（그림 7)95 

<그림 6>＜紫檀木接離余昌九老桓第簡>, 명대, 베이 

징고궁박물원 소상 

<그림 7>＜浮離蝶紋販銀盤回紋紫檀馬服>,

명대,상하이박물관 소장 

열대기후에서 자라나는 자단목은 나무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욜 정도로 무겁다고 알려져 있 

다. 자단의 무게감을 활용함과 동시에 장식을 위한 물건으로 축두(軸頭)를 제작하였다, 축두는 

회장에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는 부위이다,축두의 재료로는금속, 옥과같이 장식성이 높은귀중 

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목재로는 자단을 선택하였다.96 축의 색을 달리하여 문헌의 보관을 구분 

하기 위해 자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육전』 에 의하면 창고에 따라사용되는 족이 모두 달 

랐는데, 그중 자고(子庫)는 조자단축(離紫檀軸), 자대(紫帶)， 벽아점(碧牙儀)을 써서 분별하였 

다 한다.97 일본은 경전의 축두로 자단을 사용하였다. 나라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자지금자화엄 

경 (紫紙金字華微經)>과 <아도세왕경 (阿閣世王程)>에서 자단을 확인할 수 있다. 

93 洪大容, 『淸軒書』 , 「燕記」 . 石門以西. 松杉絶주. 惟廟堂. 時有—二株而已. 以此凡宮室, 楠卓, 相權諸具. 別有良

材. 非假非木#k. 細理堅勒. 非松杉可比也. 其花梨, 紫檀, 降眞, 烏木, 洞香之屬, 出 自南徹外. 只供貴家阮器而己.;

『勤山紀程』 宮室楠卓桓權之材. 非假非｝秋 細理堅朝. 非松杉之上t. 花梨, 紫檀, 降眞, 沈香, 烏木等器. 多足貴家物.

95 이 미 지 출저 : 베 이 징 고궁박물원 (https:// intl.d pm.org.cn/Carv i ngs:/ id$/51439. htm I). 

96 이 미지 출저: 상하이 박물관(https://www.shangha i museum.net/mu/fron tend/pg/arti cle/ i d/CI000l9855). 

96 장연희, 앞의 논문, pp.53-68. 

97 『唐六典』 卷9, 「中書省」 ,集賢殿書院…其經庫쿨細白牙,黃帶,紅牙策,史庫書細靑牙軸,標帶,綠牙策,子庫書 

離紫檀軸, 紫帶, 碧牙儀, 集庫書綠牙軸, 朱帶, 白牙鎖, 以冷分別.



자단목은 곁이 곧고 丑면의 감족이 부드럽다. 매끈한 丑면과 단단한 물성으로 자단은 손에 쥐고 

사용하는 물건을 제작하기에 적합하다. 여의는 종교용품으로 승려의 위엄을 나타나는 공예품이 

다. 강론하는 스님이 혼자서 글을 기록하여 두고 잠고하는데 쓰거나 등의 가려운 곳을 긁을 때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의는 오랫동안 손에 들고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감족과 온도 

에 민감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의 위엄를 나타내는 물품이기에 진귀한 재 

료로 제작하는 것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자단은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목재이면서 丑면이 매 

끈하고 부드럽다.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높은 재료이기도 하다. 목화의 재료로 자단을 사용한 

예가있으며, 자단목 바탕에 옥과같은 보석을 박아 장식한 여의도전해져 자단이 귀한 재료였음 

을 가늠할 수 있다.（그림 8)98 

<그림 8> ＜紫檀宗玉如意>，정대(19세기 ),As ianArt Museum 소장. 

부재의 자루에도 자단을 사용하였다. 『임원경제지』 에 『준생팔전』 을 인용한 내용 중 단선 

의 제작에자단으로 된 빼어난 자루를얻어야 아름다운 부재가된다는 대목이 있다. 또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자단이나 종려나무로 자루를 만든 부채가 좋다고 설명한다.99 자단과 종려나무는 특 

유의 색상과 무늬로 장식성이 빼어난 목재이다. 더하여 자단은 향이 있어 부재와 같이 바람을 일 

으키는 공예품에 사용하였을 때 좋은 효과를 낸다. 아쉽게도 단선의 자루가 자단으로 제작된 것 

은 잦기 어려우나, 대신 향목을 장식한 부재인 <이문전제식짐향목조상감지란도단선(李文田題 

罰亢香木離壤萩芝르菌回扇)>이 상하이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그림 9)100 짐향목은 목재가 단 

단하면서도 색이 있어 자단과 함께 목화기법에 사용한 재료이다. 짐향목도 향목으로 나무의 향이 

좋고 탈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한 신분을 지닌 이들은 불쾌한 냄새를 지우면서 

신제에 향기가 배도록 하고, 향기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자하였다. 동시에 사용자가향 

기로운 물건을 통해 향취를 느끼고자 하였다. 짐향목과자단은 은은한 향으로 인한 효과를 느끼 

고자부채의 재료로사용되었을것이다. 

98 이 미지 줄저: Asian Art Museum (https://searchcollection.asianart.org/objects/3649/wishgranting-wand). 

99 徐有築, 『林園經濟志』 , 「治雲志」 , 團扇, 紙期如此式樣亦佳, 但得竹根, 紫檀妙柄器美. 舊有鷄毛扇,卽羽扇也, 製

度精敏. 《達生j자홍》 近來華造綜葉扇, 竹幾飾邊, 紫檀或綜桐器柄者佳. 東造竹骨紙湖, 作梧葉樣樣漆者, 亦足充用.

《金華耕讀記》

100 이 미지 출처: 상하이 박물관(https://www.shangha i museu m.net/mu/ frontend/pg/article/id/CI0001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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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李文田題iR洞香木離壤宗芝프圈困扇>,정대, 상하이박물관 소장 

앞서 살펴본 공예품은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서 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잦아보기 어렵 

다. 한국은 삼국사기에 자단의 사용을 규제하는 기록 외에 구제적으로 자단으로 공예품을 만든 기 

록이 희소하다. 이는 자단이 지닌 특성과 가치로 인하여 국가에 따라 선호도가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댜 

5. 동아시아 자단의 선호와 쥐향 

자단은 한중일에서 모두 같은 명징을 사용하였지만 실제 사용한 수종은 다양하다. 조선과 일본 

에서 인식하던 자단이란붉은 빚의 향나무로, 오늘날즉백나무과의 향나무이다.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콩과 나무의 자단은 비교적 수입이 원활하였던 중국에서 공예품의 재료로 선호하였으며, 

다수의 공예품이 오늘날에도 전하고 있다. 한국은 자단율 의례용 향재로 취급하였고 중국에서는 

공예재료로선택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단의 의미와 선호했던 용도와 이유를 살펴보겠다. 

단종 3년 (1455)의 『조선왕조실록』 에는 왕실에서 한 해에 사용한 자단 양을 짐작할 수 있는 기 

록이 나타난다.101 제용감(濟用監)에 저축한 자단향이 2286근이며, 국가의 자단향 1년 소용이 

512근에 지나지 않아 4년 동안소용할수 있는양이기에 강원도의 상납을 3년간 멈추어 민간의 폐 

단을 구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512근은 약 307kg으로 상당한 앙이었다. 조선왕실에서는 1년 동 

안 약 300kg의 많은 양의 자단향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용감에 이 미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 

인 2286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단향의 수급이 상당히 용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실에서는제례를 많이 행하였기에 많은 양의 향이 필요하였다. 조선 왕실은수급이 용이했던 자 

단향을 의례용 향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례를 주도하는 인물에 따라 짐향과 자단향의 

위계가비롯된것으로추정한다. 

101 『端宗實錄』 卷13, 단종 3년 (1455)3월 8일,議政府撮戶뺀몸啓: 今考濟用監所緖紫丹香, 二千二百八十六斤, 國家

—年所用不過五百十二斤, 則今其所備, 足以供四年之用. 請限三年, 令江原道勿上納, 以除民幣. 從之.



중국에서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콩과 나두의 목재를 자단으로 인식하였고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자단향을 분향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고급 

목재를 태워 없애는 것이 사지스러운 일이고, 자단향보다는 짐향과 같은 다른 향재를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주정된다. 짐향은 분향용으로 애용되어 자단과 달리 공예품으로 제작된 사례가 많지 않 

다. 

자단은 좋은 향기와 자주색의 심미적 특성이 있으며, 단단한 내구성과 묵적한 무게감의 실용적 

특성을 지녔다. 그러나 시다와 국가에 따라 자단에 대한 선호는 달랐다. 이는 자난이 지닌 특성과 

함께 희소성과 높은 가지로 인한 유행과 선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자단으로 제작한 공 

예품이 전하지 않으나, 『삼국사기』 에서 자단으로 공예품을 제작했던 것으로 주정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골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예재료에 대한 규정으로 수레와 상, 마구의 안장틀을 

제작할 때 자단의 사용을 금하였다. 특히 수레 제작 규정에서 높은 골품이었던 진골도 수레의 자재 

로 자단을 사용할 수 없었다. 안장틀은 진골 여성의 안장틀에 자단을 사용할 수 있었다. 신라시대 

자단의 수종이 무엇인지는 구제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 그러나 자단이 공예재료로 사용되었고 

진골의 사용도 규제되었다는 점에서 당대 중국에서 사용하던 자단과 유사한 수종의 수입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단 사용에 골품과 공예품에 대한 구제적인 규제가 있었던 것은 당시 자단의 교 

역이 많이 이루어져 당으로부터 재료의 수급이 원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단으로 다양한 공예 

품을제작할수 있는 기술을보유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일본 쇼소인에 소장된 <목화자단기국(木畫紫檀棋局)>은 사용된 목재의 종류, 『국가진보장(國 

家珍寶帳)』 의 기록 등으로 백제에서 전한 물품으로 주정하고 있다. ＜목화자단기국>은 매우 뛰 

어난 수준의 목화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한반도에서도 자단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목화공예품을 

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삼국사기』 에 자난과 함께 규제된 재료들도 목화기법의 재료 

와 연결되어, 신라에서도 자단을 사용한 목화공예품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에는 『임원경제지』 에서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여 자단 공예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 

다. 자단 공예품의 기록이 다수 나타나는 점율 통해 조선에서도 자단목으로 제작하는 공예품에 대 

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단필통과 절여의 등 기이한 물건을 보았다는 『연행일71 

(燕行日記)』 의 기록을 통해 자단을 사용한 공예품을 고급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조선은 자단욜 고급재료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자단욜 이용해서 공예품을 제작한 사례 

를찾기 어렵다. 『오산설림조고』 에는 성종대에 자단을건축재로사용한 이를저벌한 기록이 있 

다. 자단으로 마루를 깐 이는 임금의 장인이었는데, 왕실의 외척일지라도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지었을 경우 사지로 여겨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공예품과 건축 자재에 

수입산 고급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했다. 조선의 자단은 향으로, 각종 제전에 사용되어 왕실에 

서 필요한 물품이면서 조선 내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았던 재료이기에 많은 수의 공예품을 제작하 

기 어려웠던 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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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공예풍이 전하는 중국은 자단에 대한 선호가 높아 공예풍의 제작이 활발하였다. 중국 

에서 사용한 자단은 동아시아에서 자생하지 않는 목재이기에 자단의 수급은 수입에 의존해야 했 

으며, 자단목에 대한 높은 수요는 재료의 희소성과 높은 가격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자단으로 

제작한 공예품은 고급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자단 공예폼은 8세기의 유물부터 자단으로 제작한 것이 전한다. 자단은 장식성이 높은 

목재이기에 색감을 두드러지게 丑현할 수 있는 목화기법의 재료로 선택되었다. 내구성이 좋아 목 

지나전의 바탕재로 사용되었으며, 악기와 놀이판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격이 가해지는 물폼에 자 

단을 사용하였다. 명청시기에는 대형 가구와 여러 작은 소품의 제작에 자단을 사용하였다. 시대 

에 따라 공예품에 사용되는 자단의 용도는 조금씩 변화하였으나 꾸준히 선호되며 자단 공예폼 제 

작은 지속되었다. 자단은 고가의 재료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이로 인하여 명대에 

는 사지풍조가 만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때 숭정황제는 사지스러움을 경계하기 위하여 자 

단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우수한 나무의 특성과 재료가 지닌 높은 가지로 인해 자단의 

선호는 지속되었다. 근대기 중국에 서양문물이 유입되면서 포크, 시계와 같은 물품을 제작할 때 

도 자단을 사용할 정도였다. 

중국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도 자단 공예품이 유행한 시기가 있다. 나라시대와 에도 

시대에 제작된 공예품이 전한다. 자단 공예품은 금박이나 금분, 자개 등을 사용해 장식한 것으로, 

부와 권세를 자랑할 만한 공예품을 제작할 때 자단을 사용하였다. 일본은 토의에 포함된 자단보 

다는 수입을 통해 들여오는 자단을 공예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나라시대의 경우 당과 

한반도와의 교역을 통해 이국의 문물을 들였던 시기로, 자단의 사용은 당의 영향이었율 것이다. 

다음으로 자단 공예품이 유행한 에도시대는 나가사키항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산물이 유 

입되었다. 일본의 자단으로 알려진 황단 또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것으로 주요 원산지는 라 

오스, 베트남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공예품에 사용되는 자단은 자생목보다 수입되는 목재를 선호 

하며, 자단이 지닌 심미적인 특성과 함께 재료의 희소성과 가지가 높아 공예재로 선호하였다. 

조선에서 향나무를 자단의 명징으로 부른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된다. 첫째로는 자단나두 

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본적이 없어 향나무를 자단나무로 인식한 것이다. 자단의 대표적 

인 특징은 붉은 빚깔과 향기였다. 향나무는 다른 나두와 달리 색이 비교적 붉고 자단과 마잔가지 

로 향기가 난다. 이러한 향나무의 특성은 자단과 비슷하다. 따라서 해외의 문물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 잘못된 명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자단이라는 이름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자단 공예품은 고급문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자단이란 자줏빚 단향목, 즉 자줏빚의 향나무라는 뜻이다. 향나무 

목재의 단면은 자단 만큼 진한 자춧빚을 띠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줏빚의 향나무라는 명징을 사 

용하였다 자색은 고대부터 고귀한 신분을 대표하는 색상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자색에 부여된 

고귀함과 지위에 대반 인식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조선시대에 가장 높은 지위의 상징에는 다 



홍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자연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희귀한 색인 자색은 재료의 희귀성 

과 금제로 여전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복식의 저고리 깃이나 고름과 같은 작은 부위에 자색 

을 사용하여 색이 가진 고귀한 의미를 강조하였다.102 작은 부위에 표현된 자단색은 미적가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에서는 열다지역에서 자라는 자단과 다른 종류의 향나무를 자단이라 불렀다. 이는 자단나 

무와 향나무가 갖는 공통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급목재였던 자단 

나무에 대한 수요와 자줏빚이 갖던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자생하지도 않고 무역으로 수급도 어려웠던 목재에 대한 수요가 비슷한 목재에 그 문화적 의미 

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자단 공예품을 선호했던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단을 시대의 상황과 계급에 따라 선택적으 

로 사용하여 전하는 유물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자단을 공예재료로 사용하지 않았 

다기 보다는 자단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아직 받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성 관잘로 목 

재를 판별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목재의 수종분석을 통해 당시 사용한 목재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 과학조사는 전통사회의 재료를 이해하고 고증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과학적 분 

석을 통해 조선에서 자단으로 인식되었던 나무임이 밝혀진다면 전통사회에서 쓰인 자단의 단서 

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수종 분석을 통해 고대의 유물에 대하여 중국 

과 일본에서 유행했던 자단 공예품이 한국에서도 주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자단에 

대한 연구의 확장과 목재 수종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도 자단의 쓰임이 확인될 수 있 

을것으로기내한다. 

6. 결론 

자단은 상록활엽교목으로 인도 남부에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걸쳐 분포하며, 자주색과 중 

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콩과 나무의 목재를 자단으로 불렀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측백나무과의 향나무를 자단으로 인식하였다. 향나무를 언제부터 자단으로 혼 

동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18세기 후반 고증학이 받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자단을 명확 

하거| 정의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서 자단의 정의와 설명을 찾아볼 수 있으며, 대셰르 조선에서 부르던 

자단은 측백나무과의 향나무였다. 

향나무를자단이라인식한 이유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 먼저, 자단의 특징인 특유의 향 

과색상이 향나무와유사하여 혼동했욜것이다. 다음으로 고가의 재료인 자단이 높은 신분과부의 

상징이라는점을 꼽을수 있다.자단은 한반도에 자생하지 않아더욱 귀한재료로 인식되었고점자 

자단의 명칭을향나무까지 확장하여 사용한것이다. 

102 김순영, 「조선시대복식의적색계와자색계색명(色名)제계」 ,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4,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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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단으로 인식하였던 측백나무과의 향나무는 의례와 치료의 용도로 쓰였다. 왕실 의례 

를 진행할 때 임금이 주관하는 진제에서는 짐향을 사용하고 섭행에서는 자단향을 선택하였다. 수 

입에 의존했던 짐향과 달리 한반도에서 자생하던 자단향은 수급이 원활했을 것이다. 조선 왕실의 

향 수요를 증당하기에 적합하였던 자단향은 제례용 향으로 크게 선호되었다. 한편 자단은 금장과 

곽란의 지료,그리고 지통예방에 효과적이었다.금창 지료에는자단 가루를상저 부위에 도포하가 

나물로복용하는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곽란의 치료를위해 자단향을끓여 먹는처방이 기록 

되었으며, 지통을 예방하기 위해 자단목을 상투에 꽂는 방법도 활용되었다. 자단으로 금장을 지료 

한인물의 경험도전하고있어, 실제로조선시대 금장 지료에자단이 효과가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다. 

중국에서는 자단을 주로 공예재료로 활용했으며, 자단을 분향으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분향으로 선호된 짐향은공예품으로제작된 경우가회소하다. 이처럼 중국은공예 재료 

로 자단을 선택하였고 색상, 단단함, 향, 무게감 등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가구, 악기, 함, 필통 등의 

일상품에서 여의와 같은 종교 물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예풍을 확인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장식 

재료로 쓰인 경우도 있다. 또한 자단에 목화기법을 장식하는 예도 다수 전한다. 자단목율 활용한 

목화공예품은 황실에서 사용하는 진구|한물품이었다. 

자줏빚 향나두라는 뜻의 자단은 한국, 중국, 일본이 다르게 인식했다. 동아시아에서 지징한 자단 

의 수종은 각각 다르지단 모두 일반적인 나무보다 붉은 색을 띠고 좋은 향기가 나는 공통점이 있다. 

나라마다 다른 나무를 자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에도 자이가 있었다. 나무의 자 

생 여부와 조달 방법, 그리고 고유한 특성에 맞게 활용했던 것이다.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단 

공예품의 유행을확인할수있는 사례가많지 않다.그렇지만시대의 흐름과지역에 따라자단의 의 

미가 변화하고 여러 수종의 나무를 자단으로 인식했던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단에 관한 연 

구가본격화되고 관련 유물의 수종 분석이 확대된다면 자단의 쓰임을 확인할수 있는 단서를 잦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공유한 자단의 명징과 나라마다 실제 사용한 수종, 그에 따른 활용 

방법을 전제적으로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 기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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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전통재료 맞 기술공법의 지속가능한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제 문화유산 교육과정 및 제계 조사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유산기숟학과교수* 

김병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유산기술학과 박사과정 

조록 본 조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설지 예정인 문화유산 관련 유네스코 석좌 비학위 죄고위 

과정의 기초적인 틀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사는 유네스코 석좌가 제공하는 기존의 

교육과정은 물론, 국내외의 문화유산 관련 교육과정 전반을 조사하도록 한다. 구제적으로는 

국내외 대학의 교육과정, 국제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국내외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등을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또한 문화유산 교육, 훈련 맞 역량 강화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문화유산 관련 비학위 최고위과정 설지를 

위한 교육과정 조사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안된 교육과정은 국내외 주요 고위공무 

원과 국제기구의 지도자 및 한국의 문화와 유산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국내외 교육과정 중 문화유산 관련 죄고위과정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정의 

유인요인으로 수료증 및 자격증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온라인/오프라인 강좌의 

병행 운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외에 본교의 동문회 준회원 자격 수여 등과 같 

은 보조적 요인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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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1.1. 조사의 배경 

유네스코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7년 3월 ‘아시아· 태평양문화유산 보존 복원을 위한 역 

량강화’를 주제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협약을 제결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 

댜 협약 제 2조는 석좌의 목적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훈련, 

정보 밋 기록화의 통합 시스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그 구제적인 목적 

중 하나로 ‘문화유산 복원과 보존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통재료와 기술에 

대한 국내 밋 국제적 훈련 워크숍욜 조직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l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는 2021년 유네스코 본부에 지난 4개년 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보고하며 갱신기간 내 활동계획으로 문화유산 관련 유네스코 석좌 인증 교육과정율 

계획하고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안하였다.2 

이에 유네스코 석좌의 갱신기간인 2021년 3월부터 2024년 12월 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제 

문화재교육센터는 유네스코 석좌 인증 문화유산 교육과정율 개밭하고자 내부적 목丑를 수립하 

고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기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1.1.2. 조사의 목적 

본 연구 조사의 목적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에 개설할 석 

좌 인증 비학위과정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비학위과정 

은 2024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을 비롯해 국제둔화유산 교육과정, 국제 문화유산 전공 교육기관 프로그램, 문화유산교육 

기관간의 교류협력 밋 기 개설교육과정을아래와같이 분석하도록한다. 

기조조사에서는 문화유산 관련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의 정의 및 개념을 바탕으로 특성을 분 

석하여 각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역할과 필요성을 주사한다. 현황분석에서는 교육기관과 교 

육대상, 교육과정의 원칙과 목적을 분석한다. 사례분석에서는 구제적인 교육과정 사례를 도출 

하여 교육과정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제계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초|종적으로 문화유산 관련 교육, 훈련 밋 역량강화의 시사점율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목적으로한다. 

1 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UNESCO Chair on Capacity-Building fo r t 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 he Aisa-Pacific Cult ural Heritage, Republic of Korea(2017.03.) 

2 KNUCH, The UNESCO ChairWork plan fo r the renewal period,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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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조사의 범위 및방법 

1.2.1.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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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련 교육은 대학교 자원에서 제공하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이론 및 절학, 윤 

리적 책임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교육의 주제인 교육자／니제인 교육생, 그 

리고 교재 등 매개제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 주제는 교수, 교수자, 교육자를 지징하며, 교 

육객제는 교육을 받는 학생, 학습, 교육생을 지칭하고 교육매개제는 교육주제가 되는 교재, 교육 

내용, 교육과정율 지칭한다. 문화유산 교육과정은 연구를 바탕으로 유산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토론을 장려하고, 유산에 대반 폭넓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 잠여 기회를 제공하여 논문 

작성을통한전문적인 문화유산실무자로서의 핵심역량을형성하는것을 목표로한다. 

문화유산 훈련은 전문기관, 정부 부서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말하는데, 대부분 

특정 주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기간이 짧고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문화유산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자와 훈련생 사이에 지식과 경험을 공유발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위지, 기간, 비용, 자원 인력의 가용성 및 현장실습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은 요인 

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 교육방식을 재택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01 년 저음으로 글로벌 

훈련 전략을 재택하였고, 교육 대상은 문화유산 실무자로서 전통적인 |CCROM 훈련 프로그램과 

결합한 세계유산의 다양한 즉면을 훈련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개설 인증 교육과정은 한국 문화 밋 둔화유산에 관심 있는 

외국계 기업 맞 외국인 임원, 한국문화 및 문화유산에 관심있는 국제기구 지도급인사 등을 대상으 

로한다. 교육과정의 잠여인원은 30여 명 이내로 예상하며 과정 기간은 총 22주(약 7개월) 이내로 

계획하고조사를 진행하도록한다. 



44 

正
盧
x
=

_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 lncre찍"II and pop ulanzlns No硏legree (X)IJ™!• Reviewing Non-d햏ree cou™1 at 
home and abroad and derivl뺑 tmpl lcations 

I二三三
L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 
'iiiiiiiiii 

.. 
, 
.. ,.j 

· li l

i 

-" ·-li -. ’一
,
.

g
f
一

.lnSn. 
l
u
mg
一

<.m.ml Of

al 

wrml eo 

I 

.w
tf R

ep
l
a
一

`_.I._ 

.• ,,. 

! 
r·-·-·-·-·i Review the implications 

Curriculum revie w result s 

• Subject and duration of curriculum operation 
• CU rrio.Jlum benefits and benefltst 

I Applying impIications of curriculum re|ated to domes tic and foreign I 

cultural heritage 

<그림 1> 조사흐름도 

1.2.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본 조사는 문화유산 비학위 최고위과정을 조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성격이 ‘문화유 

산관련교육과정'과‘비학위 죄고위과정'이라는 두가지 속성율갖고있기 때문에, 둘모두를증족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모두를 조사하도록 한다. 구제적으로는 비학위 교육과정이 설 

지된 대학 또는 대학부설 교육기관의 사례를 조사하며, 이 중 문화유산 관련 교육과정이 있을 경 

우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도만 |COMOS, ICCROM, 또는 유네스코 석좌와 같이 유산 관련 국제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과 

정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조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실제 |COMOS 딪 |CCROM 등은 문화유 

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툴킷 등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된 교재 등이 

공개되어있으므로조사에 용이하다고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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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조사 범위로서, 공개강좌 플랫폼율 선택하였다. COVID-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학의 교육서비스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Coursera, K-Mooc 등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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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을 통한 공개강좌가 활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Coursera 등의 Mooe를 통해 협정을 맺은 

대학의 공개 강좌가 세계 각국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K-Mooc 등의 플랫 

폼이 이와 유사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공개강좌 플랫폼에서는 교육과정을 온라인에서 공 

개하고 있기 때문에 필드조사 방법이 배제된 본 조사에서 접근성이 매우 중은 조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공개강좌 플랫폼에서의 수강이 가능하므로, 수강을 통한 조사 성과를 검토하 

도록한다. 

2. 비학위과정의 정의 및 종류 
2.1. 비학위과정 개요 

비학위과정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대학 또는 기관의 교육과정을 총칭하는 말로서, 특강과 같이. 

단발성의 교육이 아닌공개강좌,교육연수 등 일정 교육기간을갖는과정을 말한다.비학위과정은 학 

력과 무관하게 대학 또는 기관의 주관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쥐지로 설지 

되고 있으며,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대부분 수료증 또는 일부의 경우 자격증을 주는 방식으로 인증된 

다. 

비학위과정은 대제로 설지된 기관의 도서관 이용증 등 교육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7 

관의 정식 소속인이 갖는 권리를 대부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소정의 교육과정 왼료 및 시험 통과시 

수료증을 주는 식으로 과정 완료에 대한 수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수료증을 주는 경우에는 기관 

명의의 수료증을 제공하며,자격증의 경우 국가공인기술자격이 아닌 민간 설지의 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자격증을 제공하는 비학위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하대학교 교육다학원의 |BEC 과정으로서, 해 

당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인 |BO의 |BEC(l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Certificate)를 제공한다. 본 조사의 목적이 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설지된 전통문화 

교육원은 자격증을 직접 수여하지 않고 자격증 특화 교육과정율 설지하여 운영하는 사례에 해당한 

다. 

2.2. 비학위과정의 종류 
비학위과정(Non-degree Course)은 크게 공개강좌와 자격 및 교육연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KNUCH의 죄고위과정은 분류상 공개강좌에 해당한다. 공개강좌는 비학 

위과정의 하나로서,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인 사내대학에서의 정규 교육과정과는 상 

관없이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 

는 12개월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지되는 공개강좌중 죄고위과정은 대 

학에 개설되는 대丑적인 공개강좌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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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개강좌의 설지 근거 

법령 -不L古of 내용 

고등교육법 저|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율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둘수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사내대학의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성운영등)® 공개강좌를둘수있다 

공개강좌 이외에자격 또는교육 연수의 경우 공개강좌에 비해 직무훈련 및교육을 통한자격 

증쥐득 등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많으며 공개강좌의 한유형으로 속하기도한다. 하지만대학 

교육과정에 준하는 공개강좌에 비해 쥐미활동 지도자 양성과정,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등 자격훈련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다. KNUCH에 설지된 유네스코 석좌의 연수 프로그램 또는 

KNUCH의 전통문화교육원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등이 이에 속한다. 

3. 유산 관련 비학위과정 조사 
3.1. 온라인 공개강좌 

3.1.1. 온라인 공개강좌 조사 개요 

공개강좌는 전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대학 내에 학생 외의 일반인 

율 대상으로 설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공개강좌는 오프라인상에서 대면수업 

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있으나, 2019년 발밭한 COVID-19 사태와 함께 온라인 공개강 

좌가증가하는추세가이어지고 있다. 이러한온라인 공개강좌는오프라인에 비해 접근성이 좋 

고,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본 조사연구의 특성상 해당 강의계획 및 평가도구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조사에 적합하다.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의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부분의 경우 대규모 

공개강좌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개강좌의 플랫폼은 매우 다양하게 구 

축되어 있는데, 크게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내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 

폼은 K-Mooc, edwith, Gov-Mooe 등이 있으며, 국외에는 Coursera, edX 등이 대중화되어 

있는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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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국외 온라인 공개강좌사례 

1) 코세라(Coursera) 교육과정 사례 조사 

코세라는 2012년 설립된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 

으로, 다수의 대학과 제휴하여 대규모 온라인 교육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코세라는 2012년 4월 

앤드류응교수등이 설립하였으며,2010년대 조반 MOOC 플랫폼을주도한 1세대로여겨진다. 코세 

라는 다양한 대학과 제휴하여 |T부터 인문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및 강좌를 제공하고 있 

으며, 과정 수강을 동해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다. 수료증을 제공하는 강좌는 보통 유료 등록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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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를수행하도록 하고 그평가 결과를 통해 수료증을 발급한다.교육과정은 

대제로4~6주 또는 4~6개월의 단기와장기 과정으로 나뉘며, 다수의 대학이 학사와 석사학위과정을 

온라인으로개설하여 제공하고있기도하다.코세라는현재상장기업으로서 Coursera Inc.가운영하 

고있으며,본사는캘리포니아마운틴뷰에 위지하고있다. 코세라의 문화유산관련교육과정은 대제 

로 유산관리 맞 고고학, 역사학 등으로 구성되어 개설되어 있다. 유산관리 교육과정의 대丑적인 사례 

는 보코니 대학의 ‘Arts and Heritage Management’가 있으며, 고고학 관련은 사피엔자 대학, 포항 

공대 등 다수의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고학 관련 교육과정은 대제로 고고학 관 

련 교양과목 또는고고학 원론이 아닌 특정 대상지를상정한 고고학교육과정이 다수를자지하는 것 

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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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세라의 Her itage 관련 교육과정(자료: Coursera Web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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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Ar t and Heritage Managemen t Curr iculum 

주자 주제 자시명 학습활동 

1.1 Heritage Managemen t: An Int roduc tion 

1.2 Heritage Definition: The Role of UNESCO in Defining Tangible Heritage 

Emotions Vs. 1.3 Heritage Definition: The Role of UNESCO in Defining Intangible Heritage 
Quiz, 

Ratios: Hedon ic 1.4 What 1s Art Managemen t? 
Practice 

1 Consum ption and 1.5 The Artist, Instit ution, and Consumer 
Peer-graded 

The Role of 1.6 The Benefit of Art Consum ption 

Experience 1.7 Service Managemen t to Support Cultural Consum ption (Part 1) 
Assignmen t 

1.8 Service Managemen t to Support Cultural Consum ption (Part 2) 

1.9 Wrap Up 

2.1 An Int roduc tion to t he Dual ism 

Heritage and 
2.2 Produc t Orientation vs. Market Orientation 

t he Marketp lace: 
2.3 The Conce pt of Qual ity 

2 
A Delicate 

2.4 Customer Value and Value Proposition Quiz 

Equilibr ium 
2.5 Build ing Visitors' Participation 

2.6 Targeti ng and Segmenti ng 
2.7 Wrap Up 

Emotions Vs. 
3.1 Int roduc tion to Experience Consum ption 

Ratios: Hedon ic 
3.2 The Consumer Buying Decision Process Quiz, 

3 Consum ption and 
3.3 Consumer Immers ion in Heritage Contexts Practice 

The Role of 
3.4 The Role of Amb ience and Environmen t on Consumer Behavior Peer-graded 

Experience 
3.5 Co-Creati ng Experiences and Levers for Experience Innova tion Assignmen t 
3.6 Wrap Up 

4.1 Int roduc tion to Brand 

Brand ing Heritage 
4.2 Capital izing Brand Identity 

4 4.3 The Dynam ic Model of Customer Loyalty Quiz 
To Build Loyalty 

4.4 Brand ing Places 

4.5 Wrap Up 

5.1 Int roduc tion to Performance Measuremen t 
5.2 #Satisfaction: The Evaluation of Cultural Experience and t he Gap Model 

The Numbers 
5.3 #CRM: Expand ing Heritage Aud ience t hrou gh Visitors' Research 

5 Heritage Needs 
5.4 #fund ing. Fundra1s1ng for Cult ure: Att racti ng Donors and Ra1s1ng Funds 

Quiz 
5.5 #NPS: Net Promo ter Score 

to Grow 
5.6 #valuecha1n: Social and Econom ic Impact of Heritage Fund ing 
5.7 #SocialEngagemen t: Exploiti ng Digital Transformation 

5.8 Wrap Up 

6 
Meet t he 

각전문가인터뷰 Discussion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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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정을 신청해 수강한 결과, 학습 과정에서는 강좌에서 활용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학습자 

료를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제공하고 있으며, 오|국어 사용자를 위해 강의의 스크립트 및 일부 언 

어에 대한번역문을 제공하는등 학습편의를 높이기 위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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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Transcript Notes Downloads Discuss 

0:28 We have often been told that to discover the new, we need to 

study the old, and to invent the future, we need to understand the 

past. Thomas Eliot also helped us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mporary and the past. Thoma터 

Eliot wrote that, "Tradition cannot be possessed, it needs to be 

reinvented and, mainly, rediscovered." All in all, we need to bring 
heritage to life. We also need to consider that present cultural 

heritage is u nder a constant, urgent state of threat. 

<그림 3> 제공되는 학습자료(자료: Coursera) 

\ 
HelpUs 

Translate 

Organizati on Culture 

The organlzatlonal culture is a set of values 
and bellels that translates inlo management 
philosophies, which In turn give Individuals a 
sense of membe『ship in the organization and 
help guide their behaviors. 

Each company has Its own specific and 
peculiar organizational culture. 

There are two main 
management philosophies: 

ll()(.{~}m i` \ 도＼〉츠\ ` ` \| 
<그림 4> 스크립트 제공(자료: Coursera) 

과정의 평가는전술한 바와같이 각모듈의 퀴즈 및토론포럼에 잠여하여패스할 것을요구하고 있 

댜 다만 토론포럼은 선택사항으로 표시되며, 퀴즈는 각 모듈당 1회씩, 즉 1주에 만 번씩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퀴즈에 대한 평가기준은 100%의 정답률을요구하고 있어 장벽이 높은 편이며, 대신 탈 

락 할 경우 8시간마다 3번씩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과정을 수행하며 퀴즈에 도전한 결 

과문제는 문제은행 내에서 랜덤으로 출제되는 것으루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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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수료에 따른 수혜사항으로는 대학교 명의의 수료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제 

교육과정을실제 수료한후, 보코니 대학명의의 수료증(Course Ce rtificate) 이 수여되었다.실제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동안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이 설명한 6주가 소요되지는 않았으며, 온라인 강의의 특 

성상강의의 재생속도를 2배속으로 높일수 있는등의 편의가제공되는것을확인하였다. 

2) 에드엑스(edX) 교육과정 사례 조사 

에드엑스는 디지털 교육 회사인 2U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Havard와 MIT에 의해 설립된 공개 

강좌 매제다. 에드엑스의 유산 관련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종 33개의 과정과 2개의 프로그램, 그리 

고 1개의 석사학위 과정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유산 관련 교육과정은 대제로 유산 관리 및 天

속가능한개받등 보다큰범위의 의제를다루는 과정과특정 지역 소재의 유산을 학습하는과정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디지털 헤리티지 관련 교육과정 등 |T 특화 교육과정 역시 다수 개설되어 있어 코세 

라의 교육과정 사례와는 자별성이 있다. 

SDGAcademy가 제공하는 'Living Heritage 

Sustainable Development’는 다양한 전문가의 임상적 사례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무형유산과 개발간 

의 논의를 검토하는 강좌다. 해당 강좌는 살아있는 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밭에 관한 주제로, 무형유산 

에드엑스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중
 

and 

과개발간의 관계를설명하고세계 각국유산공동제의 살아있는 사례를살펴보고자하는과정이다. 

본조사에서는해당과정을직접 수강하고그편의성 맞 강의도구등을평가하였다. 

과정은 시작 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총 6개의 모듈을 제공하며, 각 모듈당 1주씩의 소요기간이 산 정 

되어 있으므로총과정 수료 기간은 6주에해당한다.각과정을통해 무형유산과지속가능한개발에 다 

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에드엑스의 경우에도 전 과정에서 동영상 강의와 

함께 스크립트 및 강의 교재, 강의자료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코세라와다른 점으로는강 

의 영상자제를 다운받을 수있는점이 있는데, 이와같은 편의성 제공은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여건 

에서도강의를수강할수있도록한장점으로작용한다. 

Lb”""h마""" 
오""RU‘ °`mbmmn t 
월,..._ 

w.'" 血먀止止 ... " ... 
_, .. ..,'"ln" j. 
o,nl떄 

0· L··& L' " '&·--

0따IM""어 .... 

'mm1"m tJon 

冒鬱"J으J., ---1, 

`’ 
o,”UJL’ 「.. “마 .. , ..... ""' 
$'m,_. bC니mm,' 

"""이 ... '" ....... 

.."',_마y"지 H訂m, 

c‘"따• 야1ulC"""', 
D t ... CG曰mmm'’
·니t-·-

<그림 5> 에드액스 내 Herita ge 관련 교육과정 

(자료: EdX Web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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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커 리큘럼은 1주자에서 두형문화유산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2주자에서 공동제와 무형유산과 

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후 3주자에서는 무형유산의 보호에 대반 문제를, 4주자에서는 무형유산과 성 

(Gender)의 관계를,5주자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무형유산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6주자에서는회 

복력과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다한관점율제시만다. 해당주자마다 학습활동으로서 퀴즈를 제시하고 

있으며,마지막 6주자에서는토론활동율통해동료평가를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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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iving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교육과정 

주자 주제 자시명 학습활동 

Chapter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living heritage - SangmeeBak 

Module 1: 
Chapter 2: Key concepts of t 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 he 

1 What is intangib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risti na AmescuaChavez 

QUIZ 
cu lt u ra l heritage? 

Chapter 3: The Convention's Lists and Register - SangmeeBak 
Chapter 4: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 he ICH and other 
related UNESCO conventions - Ahmed Skounti 

Module 2: 
Chapter 1: Who are the communities? - Lucas dos Santos Roque 

Communities and 
Chapter 2: Why are communities at the cent reof intangible cultural 

2 
their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 Lucas dos Santos Roque Quiz 

cu ltu ra I heritage 
Chapter 3: Community participation - Neel Kamal Chapagain 
Chapter 4: Community-based approaches - Neel Kamal Chapagain 

Module 3: 
Chapter 1: Transmission and safeguarding - Harriet Deacon 

Safeguarding 
Chapter 2: Safeguarding measures - Tiago de Oliveira Pinto 

3 Chapter 3: Inventories and safeguarding plans - Ahmed Skounti Quiz 
intangible cultural 

Chapter 4: Ethic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heritage 

Harriet Deacon 

Chapter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apes gender identiti es -
Module 4: Cristi na AmescuaChavez 

4 
Intangible Chapter 2: Dynamic gender roles - dynamic living heritage -

QUlZ 
cultural heritage Deirdre Prins Solani 

and gender Chapter 3: Gender-responsive approaches to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Deirdre Prins Solani 

Module 5: 
Chapter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2030 Agenda for 

Intangible 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 Marc Jacobs 
Chapter 2: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ducation - Nigel Encalada 

heritage for 
Chapter 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health - Marc Jacobs 

5 sustainable Quiz 
livelihoods and 

Chapter 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come generation -

inclusive social 
Harriet Deacon 

development 
Chapter 5: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
Anna Wai Yu Yau 

Module 6: 
Chapter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nge - Rahul Goswami 
Chapter 2: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onflict-related emergency 

6 for resilience, 
situations - Martin Andrade-Perez 

Discussion 
environmental 

Chapter 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reventi ng and solving 
sustainability and 

peacebuilding 
disputes - Martin Andrade-Perez 

Conclus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for humanity -
Cristi na Amescua Chav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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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요 국내 온라인 공개강좌 사례 

1) K-MOOC 교육과정 사례 조사 : 한국의 세계유산 

K-MOOC는 MOOC, 즉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를 현지화한 플랫폼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ILE)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서비스이다. 현재 K-MOOC에는 서울대학교,건국대학교, 한국과학기 

술원등 한국의 다양한대학이 무료동영상 강의를제공하고 있으며, 강의에 따라 학점을부여하거나 

0|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K-MOOC오1 MOOC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으로는 

edwith(에드위드), Gov-MOOC, KOOC 등이 있다. 현재 KNUCH의 유네스코 석좌에서 주진하는 비 

학위 문화유산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은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MOOC 플랫폼에 대한조사는 본 연구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MOOC는 한국형 MOOC를 丑방하며 2015년 은영을 시작하였으며, llO여개 이상의 대학이 잠 여 

하여 700개가 넘는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점 

을 인정받을수 있는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다. K-MOOC에는 인문, 사회, 교육, 공학 등 다 

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및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옥 또는 문화유산과 같은 교육과정 역시 포함 되 

어 있다. K-MOOC 역시 코세라와 같은 국외의 MOOC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 달성시 강좌의 

수강종료와함께 0|수증율제공하고있으며, 퀴즈또는과제 달성 여부를조건으로설정하고 있다. 

코세라나 에드엑스와는 다르게 K-MOOC는 사기업이 아닌 교육청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 

이 운영하고 있으며, 제공 강의에 제휴한 대학은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다양한 국내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K-MOOC에는 현재 유네스코 석좌를 운영하고 있는 KNUCH의 강의도 제공 

되고있어 이와연계한교육과정 수립 전략이 필요탈것으로보인다. 

K-MOOC 내에 제공되는유산 관련 교육과정은 전제 794개 강좌로 나타나며, 주제별로는 인문주 제 

가, 분류로는 언어와 둔학이 가장 다수를 자지하고 있다. 학습기간은 단기(1~6주)가 17개를, 중기 

(7~12주)가89개를 장기 (13주 이상)가 206개를보이고 있어 13주 이상장기 교육과정이 가장다수인 

것으로확인되었다. 

K-MOOC에서 제공하는 유산 관련 교육과정 중 '한국의 세계유산‘ 교육과정은 인문 분야의 교양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본 과정은 상명대학교에서 2016넌부터 꾸준히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 육 

과정으로,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둔화유산 밋 기록유산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 

으로 소개되고 있다. 가장 죄근인 2020년도에 개설된 '한국의 세계유산‘ 교육과정은 인문과학 분야의 

교양 난이도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운영기관은 SMUCk(상명대학교)이고, 총 15주자 과정으로 

계획되었다. 주당 교육시간은 약 3시간으로, 총 학습인정시간은 46시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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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국의 세계유산 강의 시행장면(자료: K-MOOC) 

K-MOOC와 다른 국외 MOOC 플랫폼의 다른 점은, 수강신청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수강신청 기간에 

단해당 과정을 공식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기간이 지난 경우에는정강단 가능하고 이때에는 수료증 

을 발급하지 않는다.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 과정을 수강 완료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밭급합은 물론, 과 

정을 제공하는 대학의 교수나 조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 역시 해당 대학의 교수 및 조교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의 세계유산 교육과정은 14주에 걸쳐 한국에 소재한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유산 

율하나씩 공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 15주자에는 기말고사를지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교육 

과정을표로정리하면 다음과같다. 

<표 4>한국의 세계유산교육과정 

주자 날짜 주자제목 자시제목 

세계기록유산1: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1 9월 14일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의 편잔과정과 사조 

·조선왕조실록의 보관 

세계기록유산2: 
·훈민정음의 탄생과 집현전 

2 9월 21일 
훈민정음 

젝 훈민정음을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하는가? 

·한글의 수난과변화 

세계기록유산3: 
·의궤란무엇인가? 

3 9월 28일 
조선왕조의궤 

·의궤의 편진과정과 종류 

·의궤의 수난과반환 

세계기록유산4: ·팔만대장경판의 가지와 의의 

4 10월 5일 해인사대장경판및 ·고려의 30년전쟁과 팔만대장경 

제경판 ·장경판전의 가지와 고려의 인쇄술 

인류무형문화유산1: 
·강강술래의 기원과 의미 

5 10월 12일 
강강술래 

•강강술래와 동제(洞祭) 

•동제의 발전과쇠퇴 

세계유산1: 
•수원화성의 측성과정과 특징 

6 10월 19일 
수원화성 

·개혁군주,정조 

·화성축조와정약용 

세계유산2: 
·세계유산으로서 석굴암과 불국사의 가치 

7 10월 26일 
석굴암과불국사 

·삼국시 대 불교의 발전과 불국사 창건 

·호국불교와 무격적 불교신앙 

8 11월 2일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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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3: 
·창덕궁의 역사와구성 

9 11월 9일 ·임호군란과창덕궁 
창덕궁 

•갑신정변과장덕궁 

세계유산4: 
•종묘의 역사와구성 

10 11월 16일 ·세계적 유산이 된 종묘와 종묘제례 
종묘 

•조선시대 왕자의 탄생과 국왕 교육 

세계유산5: 
•조선왕릉의 가지와 의의 

11 11월 23일 •조선왕릉의 구조와 사상 
조선왕릉 

홍제릉, 홍유릉율 잦아서 

인류무형유산2: 
·판소리의 유래와종류 

12 11월 30일 ·판소리에 담긴 민중적 사유 
판소리 

·문화의 경계를 허문 판소리 

세계기록유산5: 
•Out break oft he lmji n War and Nanj ung llgi 

13 12월 7일 
난중일기 

0Y1 Sun-sin and the lmJin War 

•The human Yi Sun-sin in NanJung llgi 

세계유산6: 
·세계유산이 된 남한산성 

14 12월 14일 
나E그하 L 人L因O

·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과 인조반정 

·남한산성의수난과병자호란 

15 12월 21일 71 말고사 

2) K-MOOC 교육과정 사례 조사 : 한국의 산사와 서원 

K-MOOC에서제공하는유산관련 교육과정중하나인'한국의 산사와서원‘은인문분야의 전공기조 

교육과정으로, 동국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소에서 2023년 개설한 교육과정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사와 서원에 대해 그 형성 및 변천과정율 공부합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에서 자지하는 불교와 

유교의역할과그문화사적의미를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전제 학습과정은 10주자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당 1.5시간으로 책정되어 종 학습 인정시간은 15시간 

으로진행된다. 담당교수는현재 한국의 산사와서원 등재주진위원회 전문위원을역임한정병삼교수 

및 경북대학교 사학과 정재훈 교수로 배정되어 있다. 강의평가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득점할 경우 이수 

증을받급하며,퀴즈 100% 방식으로평가하는 것으로확인되었다. 

전제 교육과정은 1강부터 10강까지 한반도의 볼교 및 유교의 수용 과정율 설명하고 한국의 산사와 서 

원에 대해 학습하는 구성율 하고 있다. 10주자의 교육과정율 丑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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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의 산사와 서원 교육과정 

주자 주제 자시명 학습활동 

-불교의 수용 

- 삼국의 사원 

1 불교의 수용과 산사의 탄생 
- 신라 불교의 확립과 산사의 확산 

-붐국사와석굴암 
퀴즈,토론 

-화엄십찰과교종사찰 

- 선종이 수용과 선문구산 

-고려사원의 변화 

-교류의 장사원 

2 산사,한국불교를담다 
-도시사원에서 산사로 

-조선후기 산사의 중창 
퀴즈,토론 

-사원문화의 진흥 

- 산사이 전형 

-화국에서 사학의 받전 

-고려말성리학의 도입 

3 성리학 도입과 서원의 탄생 
- 조선조 관학의 정비 

-조선 전기의 사학 
퀴즈 

-조선 전기 제제의 한계 

-새로운 성러학의 모색 

-사원에서 서원으로 

- 죄조의 서원, 소수서원 

4 유교화와서원의 확산 
- 이황의 서원 건립운동 

- 사림, 사대부의 근거지로서의 서원 
퀴즈 

- 17세기 이후 서원의 변화 
- 서원의 문제와훼절 

-세계유산 

-한국산사와통도사 

5 세계유산 ‘산사'： 수행과 신앙의 터전 
-부석사와봉정사 

- 법주사와 마곡사 
퀴즈,토론 

-선암사와대흥사 

-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서원의 구조와운영 

-서원의 장서와재징 

6 서원: 학문과 주숭의 공간 
-서원의 교육방법 

-서원의 교육내용 
퀴즈 

- 학파 근거지로서의 서원 

- 제향공간으로서의 서원 

-반국산사와전통문화 

-전통 의식주의 현장 

7 산사와 서원: 유붐 전통의 계승 
-문화유산과산사 

-한국서원과전통사회 
퀴즈 

-유교문화보존의 현장 

-문화유산과서원 

-산사와지방문화 

- 산사의 유지와 향촌사회 

8 산사와 서원: 지역사회 문화의 거점 
-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원 

-서원과지방문화 
퀴즈 

-서원과향촌사회 

- 향촌사회 공동제로서이 서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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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형성 

-중국의 사원 

9 동아시아 산사와 한국의 산사 
-일본의 사원 

퀴즈,토론 
-한국의 사원 

-동남아시아의 사원 

-사원에 나타난동아시아불교 

-세계문화유산과서원 

-중국의 서원 

10 중국 일본의 서원과 세계문화유산 서원 
-일본의 서원 

퀴즈 
-한국의 서원 (1) 

-한국의 서원 (2) 

-한국의 서원 (3) 

3.2. 대학교 교육과정 
3.2.1. 대학교 교육과정 조사 개요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공개강좌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지된 대학의 공 

개강좌를 말한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대학의 구성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지 및 운영중이며, 이중에는 유산 관련 교육과정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에 설지된 유 

산관련 교육과정은크게 인증과정(Ce rtificate Course)과훈련과정 (Tra i n i ng Course)로 구분된다. 인 

증과정은대제로 대학에 설지된 전문 교육과정을 일반에 개방하며 수강율완료할시 수료증을주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 훈련과정은 실제 직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전문지식율 배양함을 목적으로하며, 수강 

을완료할시 수료증또는 민간자격증을주는경우가많다. 

3.2.2. 국외 대학교 교육과정 사례 
1) 펜실베니아 대학(Penn) 인증 프로그램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양학과(Liberal Arts)에는 인증 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s)이 다수 설지도| 

어 있다. 01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과목에서 인증서를 쥐득할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인 

증 프로그램은 학제간 주제 영역에서 수강생의 학습과 발전을 지도하고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 

증은죄 [H5개까지 쥐득할수있으며, 필요시성적증명서에도기재할수있는 이점이있다. 

펜실베니아 대학 교양학과에 설지된 인증 프로그램 중 유산 관련 과정은 'Cultural Heritage 

Management’가 있다 해당과정은 상호연결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적 맥락에서의 문화유산 

관리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문화유산관리기구에서의 직무와관련된 기술을습득하며, 문화유산교육 

자들에게 통합된 문화유산 관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교육과정은 다섯 개의 문화유산관련과목을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있어 이를먼저 수강하여야 

하며,해당프로그램을수료할시 인증서를발급하여 인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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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vers ity of Sout hern California(USC) 인증 프로그램 
USC에 설지된 'Fandamental of Heritage Conservation' 프로그램은 유산 보존 프로젝트 작업을 촉 

진하기 위해 학업 작업을 강화하려는 전문가를 다상으로 하고 있다. 전제 14학점의 자격증과정으로 구 

성된 프로그램에는 유산 보존 관련 기조 학문율 전달하는 4개의 핵심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인증 교 

육과정은또한건축, 조경,컨축공학,계획,공공 미술행정,지리학, 인류학또는기타관련분야의 대학 

원 과정을 보완하는 데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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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덴 대학교(Un iversite it Leiden) 훈련 과정 

레이덴 대학교의 HIA 훈련 과정은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실무적, 공간적, 정책적 교육과정으로 편성 되 

어 있다. HIA는 세계유산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유산 관련 영향평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책도입에 있 

어그지역의 유산에 미지는영향율평가하고 이를완화하거나제거하는것을 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본훈련 과정 역시 HIA를 통해 유산공간의 개발에 대한부정적 측면을 완화하고유산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통합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전제 과정은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IA의 정의, HIA가 적용되는 경우, 평가의 방법 등 실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주제로 편성되어 있다. 

3그.3. 국내 대학교 교육과정 사례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훈련과정 사례 

KNUCH에 설지된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의 앙성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전통기능의 전승 및 밭전에 기여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전통문화교육원의 문화재 수 

리기능인 양성과정은 대표적인 대학교 설지 훈련과정으로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제공하고 있다. 반국의 전통기술숙련을 토대로 실질적인 문화재수리 기능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실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능력을갖줄 수 있는 것으로평가된다.개설된 종목으로는소목, 단정,철물,보존저리,석공, 미 

장,대목등이 있으며 각과정마다현장의 전문가에 의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무료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교 등록시 연간 교육비 

12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교육과정 전제를 정상적으로 수료할 경우, 120만원의 연간 

교육비는 전액 환붐되도록 하고 있어 실수요자에게는 무료로 교육과정율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 

가이와같은보증금형식의 교육비까지도저소득층 및국가유공자등에게는전액 면제되고있다. 

교육 지원으로서 교육이 있는 날에는 2인 1실의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실습재료 및 

기자재 역시 교육원 족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육 편의를 높였으며, 둔화재 

현장 딪공방 등에 방문교육을 지원하는등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으로운영하는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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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사례 

유산관련 교육과정을설지한 대학기관으로서 먼저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좌가 협약을 맺은 유 

네스코의 다양한 세계 대학 석좌 및 유니트윈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다.1992년 시작된 유네스코 석 

좌 프로그램은 116개국 700여개 이상의 기관이 잠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관 간 교류 밋 공동작업욜 

통해 유네스코의 철학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율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전통 

문화대학교의 석좌가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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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해외 문화유산 관련 석좌프로그램은 콜롬비아, 스페인,러시아,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이 

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캐나다 등에 있으며 설지 기관은 대학, 박물관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3 이탈리아 밀라노폴리테크닉 대학과 몬트리올 다학에서 실시하는 유네스코석좌프로그램에는 

역사도시의 보존과 효과적 개입에 필요한 설계 위주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국제 워크숍율 통 

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협력의 장율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설지된 유네스코 석좌는 민간에게 왼전히 열린 공개강좌를 제공하지는 않지 

만,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실무자 또는 유산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 

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각 학기에 걸쳐 캄보디아 압사라정의 유산 관련 고위공무원 

및 실무자를 조정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직무능력 강화 훈련과정율 운영하였으며, 

필요시 한국 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하여 실무 과정율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되도록 편성하 

였다.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9).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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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국제기관4 

3.3.1.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매뉴얼 및 지침 사례 

2011년 세계유산위원회가역량강화를위한새로운유산전략을채택함에 따라,세계유산위원회의 자 

문기구인 |UCN, ICCROM, ICOMOS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였 

고, 이 매뉴얼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교재로 활용하였다. 관련 매뉴얼 딪 지짐의 사례는 다음과 같 

이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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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세계유산자원메뉴얼: 자연 세계유산 관리하기 (2012)5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유산보호당국, 지방정부, 유산현장관리자, 세계유산과 연결된 지역사회, 관 

리 맞 보존과정의 기타 이해관계자에게협약이행에 대한 집중적인지짐율제공하기 위한매뉴얼을 개 

발古|였亡|. 

01 매뉴얼은 |UCN이 보호지역의 관리 효율성을 위해 개발한 관리 효율성 프레임워크중심으로 구 

성하는데, 6단계의 관리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매뉴얼에서 세계유산교육과 해 

석프로그램은 4번째 단계인 Managementprocess에 포함되어 방향성율 제시하고 있다. 

2) 세계유산자원메뉴얼: 문화 세계유산 관리하기 (2013)6 

ICCROM의 주도하에 |COMOS, IUCN 및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하여 문화 세계유산관리의 자원대뉴 

얼을 개발하였다. 2009년부터 |CCROMOI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있댜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의 도구로 개발되어 유산 보존 및 관리에 직접적인 잭임 

이 있는 실무자들의 지식, 능력, 기술 및 행동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자와 정책결정자에게 권한을 부여 

하어 제도적 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중장기 부문별 세부전략 수립 및 이해관계자 

DB구축기조조사.WHIPIC 

5 UNESCO, ICCROM, ICOMOS, IUCN, 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Managing Natural World Heritage, 2012 

6 UNESCO, ICCROM, ICOMOS, IUCN, 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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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를 위한 매뉴얼: 평화와 화해를 위한 유산(2015)7 

유네스코교육프로젝트인‘평화와화해의 유산'을지원하기 위해제공되는패키지의 일부로개발되 

었다. 이 프로젝트는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2001년 유네스코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여, 

제1자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수중유산에 대한 보호와 이해를 증진하는 평화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유산 프로젝트는 교사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개념 

을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학교 프로젝트, 답사, 전시회 등을 준비하거나 일상 

수업을 풍성하게 하도록 제공되는 예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4) Enhancing our Heritage 2.0 toolk it (Draft, 2021) 8 

IUCN에서 개밭한 Enhancing ourHeritageToolkit(2008)의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CCROM을중 

심으로 세계유산또는 기타유산장소의 관리를확인하기 위한자제평가방법을제공하고 있다. EoH 

2.0는기존 툴킷과 동일한구조를따르지만 각 유적지의 특정 요구사항에 적용할수있는 유연한프 

레임워크를제공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유산실두자는유산의 가지가유지되고관리 목표가달성되는정도를 12가지 도구모음을통해평가 

할수 있으며, 세계유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자연, 문화 또는 이 두 가지를 연계한 모든유산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매뉴얼에 대한 조안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ICCROM, 

IUCN,ICOMOS의 전문가검토를통해향후 발간될계획이다. 

4 결론 
4.1. 조사대상 교육과정 분석 

조사대상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유산 관련 죄고위 교육과정은 없거나 극히 드문 것으 

로 분석된다. 죄고위 교육과정 외 비학위 유산 관련 교육과정은 크거| 공개강좌, 대학 설지 교육과정, 

국제기구가 배포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공개강좌는유산 관련 다양한 범위의 강좌 

가 다수의 대학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6주에서 12주 이내의 단기 코스로 운영되고 있 

는것으로확인되었다. 

7 UNESCO, Heritag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Safeguarding the UnderwaterCultural Heritage oft he First 

World War Manualfor Teachers, 2015 

8 UNESCO World Heritage Cent re,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 Assessing management effectiveness of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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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수혜에 있어, 대부분의 공개강좌는 유료등록시 인증서를 수요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수 

생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대학교 설지 교육원 등에서는 주로 교양 수준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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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운영하는 것으로나타났지만, 일부기관의 경우자격증을 내비하기 위한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대학 차원에서 자격 인증을 통해 자격증을 직접 밭급하는 경우도 있으 

나, KNUCH의 전통문화교육원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을 쥐득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설지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학점은행제에 따라 대학 설지 공개과정 등에 학점을 인증하 

도록설계할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활용하는 것이 또 다른유인 요인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의 설지 플랫폼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공개강좌 형 

태로 MOOC등의 플랫폼에등록도|거나,K-MOOC와같은정부관련 매세를통해 공개할수있는것 

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대학 자제 운영 OCW(Open Course Ware)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될 수 

도 있다.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대학 내 교육센터, 교육원 등과 같은 부속기관에 실지하는 것이 일반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의 경우 기관 자세가 교육성격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교육기 

관의 교육목적에 맞는 자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시사점 검토 

현재 KNUCH는 전통문화교육원 밋국제둔화재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비학위 교육과정을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 맞 문화재실무 관련 단기교육과정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정예를 대상으로 하드로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 

제문화재교육센터 역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교류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 

방성은 낮은상황이며 별도의 인증서 또는수료증은 없는상황이다. 

현재 조사된 교육과정은 대부분인증서, 수료증,또는자격증 등의 유인요인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무 현장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이점이 있다. 향후 KNUCH에 둔화유산 죄 

고위과정을설지할경우 이는국내 초1조의 교육과정이 될 것이며, 이는온라인-오프라인 공동운영 방 

식으로 설지되어야하며 이수 관련 특혜를 출 수 있는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을 병행 

할경우 해외의유산 실무자및 전문가를쉽게 유인할수있어 이점이 있으며,수료자에 대한대학교 동 

문희준회원 자격을부여하는등다양한수혜를제공하여 유산실두자의 네트워크구축을 이를수 있 

는국제적유산조|고위과정이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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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낭조지타운세계유산지역에서의 디지털 기술,문화유산보존, 
그리고장의 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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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수엣렝 말레이시아과학대학교사회과학부 개발계획 및관리 프로그램 부교수,도시계획가 

초록 문화유산 보존, 디지털 기술, 창조적 도시 개발의 연관성은 4자 산업혁명과 웹 3.0의 도래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다. COVID-19 팬데막은 장의/문화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통합과 채택율 가속화시 

켰으며, 이로 인해 기술이 장작, 생산, 배포, 접근, 잠여, 소비 등 창조적 가지 사슬 전반을 재구성 했다. 

인공지능 (Al),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 빅테이터, 블록제인 기술과 같은 점단 디지털 기술은 문화 

맞 창의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화적 환경 변화와 생산 방식의 변화는 

도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도시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 변화에 대비하는 준비 상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말레이시아 페냥의 조지타운 세계유산지역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뷰 맞 관찰을 포함한 질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창의/문화 산업 종사자, 지역 

공동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수준이 연령, 세대, 직업, 사고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는 디지털 기술의 개념이 조지타운 세계유산지구 맥락에서 운영적으로 개념화되고, 제계적으로 보 

존 관리 계획에 통합되어야 함욜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 제언, 함의는 아시아 역사 도시 이론/개념 

율 재검토하고, 조지타운에서의 문화유산 보존 및 창의 도시 개발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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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echnolo gy., Heritage Preservation, and Creative 
City Development in George Town World Heritage Site, 
Penang 

Khoo Suet Leng Associate Professor& Professional Town Planner, Development Planning & 
Management Program, School of Social Sciences, Universiti Sains Malaysia 

Abst ract The nexus between cu lt u ral her it age preserva ti on, d igit a I tech nolo gy, a nd crea ti ve city 
develo pmen t has gained much att enti on as we enter t he Four t h Indus t rial Revolu ti on and 

Web 3.0. The COVI D-19 pa ndem ic fu rt her hastened d igit a I tech nolo gy infusion a nd 

ado pti on in a city 's crea ti ve and cul t ural sector, where technolo gy has recon figured t he 

enti re crea ti ve value cha in from po int of crea ti on, produc ti on, d ist ributi on, access, 

pa rti ci pati on, and consu m pti on. Adva nced d igit a I tech nolo gies (i.e., a rtifi cia I i ntell igence 

(Al), augmen ted real ity (AR), v irt ual real ity (VR), Big Dat a, and blockcha in technolo gy) are 

w idel y used in t he crea ti ve and cul t ural indus t ries. Globall y, t his chan ge in cul t ural 

landsca pe and produc ti on mode has t riggered concerns amon g urban stakeholders abou t 
t he extent to wh ich t he ir urban setti ngs have been impacted, and abou t t heir read iness to 

embrace such chan ges as well as t he upsides and downs ides of do ing so. Against t his 

backdro p, t his st udy w i ll exam ine t he sit uati on of Geor ge Town World Her it age Sit e, 

Penan g, Malaysia. Based on qual it ati ve research met hods (i.e., interv iews, observa ti on), 

t his st udy fo und t hat read iness levels amon g t hose in t he crea ti ve/cul t ural indus t ries, local 

commun iti es, and stakeholders var y accord ing to t he ir age, genera ti on, profession, and 

mindse t. The fi nd ings ind icate t hat t he noti on of d igit al technolo gy needs to be 

opera ti onall y conce pt ual ized fo r t he con text of Geor ge Town World Her it age Sit e and 

systema ti call y integrated into t he sit e's conserva ti on mana gemen t plan. The fi nd ings, 

recommenda ti ons, and implicati ons of t his st udy w ill be signifi can t in rev isiti ng 
t heor ies/conce pts in Asian histor ic citi es and fur t her afi eld, and also con t ribute to sha ping 
evidence-based pol icies fo r her it age preserva ti on and crea ti ve city develo pmen t in Geor ge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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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의 유산 내러티브: 
톈진의 전 국제 조계지 박물관에서의 애국심과 향수 사이의 균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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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그라바리-바르바* 

유에류 

첸시센 

산드라귀낭 

파리 1대학교 ElREST 연구소장/교수* 

파리 1대학교 ElREST 연구소 연구원 

파리 1대학교 ElREST 연구소 연구원 /톈진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과정생* 

오스트리아과학아카데미 도시 및 지역 연구소 연구원 /파리 1대학 ElREST 객원 연구원 

조록 죄근 중국의 국가 잊 지방 당국에 의해 유산으로 인정되었지만, 톈진의 조계지는 여러 즉면에서 "부조화 

된" 유산율 대표한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아홉 개의 외국 세력이 텐진에 "식민지적"으로 존재했던 결과이 

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현대 톈진의 박물관 맞 해석 센터가 국제 조계지, 즉 서방 강대국이 중국 영 

토의 일부를 "점령"하며 건설한 도시 요소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국제 조계지 

에 관한 문헌, 박물관에서 부조화된 유산의 재현, 향수와 망각의 메커니즘, 박물관 서사와 애국심의 관계 

를 토대로, 이 글은 세 개의 국제 조계지에 위치한 여덟 개의 박물관(장즈린 장군의 저택 마잔산의 저택 

텐진 현대사 박물관, 오대도 역사박물관, 전예장 백화점 박물관, 장 하우스, 애스터 호텔 박물관, 텐진 계 

획 박물관)과 톈진 박물관욜 분석한다. 분석은 공통적인 관찰 기준과 박물관 직원들의 반구조화 인터뷰 

에 기반을 둔다. 이 글은 세 가지 관점에서 주요 서사를 포착하고 분석한다. 첫 번째는 조계지 시기를 중 

국 근대성의 시작으로 재조명하며, 유명 인사의 삶과 현대적 도시 요소의 출현을 징송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조계지를 "타인의" 몽환적인 과거, " 외국의 땅"으로 보고, 중국의 현대 생활과는 거리가 먼 맥 

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며, 과거를 서구 건축의 테마화와 여가를 위한 논거로 삼는다. 세 번째는 중 

화민국과 1949 년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들에 조점을 맞준 선택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서사를 제시 

한다. 이 글은 서구 조계지를 둘러싼 향수와 애국심 사이의 이 양극성율 드러내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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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 ng Dissonan t Heritage: 
The Former Interna ti onal Concessions in Tianji n Museums 
between Pat rioti sm and Nostalgia (Part I) 

Maria Gravari-Barbas* Professor, ElREST, Paris 1 Pantheon-Sorbonne University* 
Yue Lu Associate researcher, ElREST, Paris 1 Pantheon-Sorbonne University 
Chensi Shen PhD Candidate, ElREST, Paris 1 Pantheon-Sorbonne University; Tianjin University 
Sandra Guinand Researcher at Institute of U rban and Regional Research at the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associate researcher at ElREST Paris 1-Pantheon-Sorbonne University 

Abst ract 
Alt hou gh t he concess ions have recen t ly been reco gnized as her it age by t he Ch inese 

nati onal and local au t hor iti es, t hey represen t in man y res pects a "d issonan t" her it age, as 

t hey are t he resul t of t he "colon ial" presence in Tianji n of nine fo re ign powers over several 

decades. The aim of t his ar ti cle is t o unders tand how museums and inter pretati on cen ters 

in con tem porar y T ianji n presen t interna ti onal concess ions, in ot her words, t he urban 

elemen ts bu i lt by Western powers t hat "occu pied" parts of Chinese terr it ory. Draw ing on 

t he lit era t ure on interna ti onal concess ions, t he represen tati on of a d issonan t her it age in 

museums, t he mechan isms of nos tal gia and fo rgetti ng, and t he rela ti onsh ip between 

museo graphic narra ti ves and pat rioti sm, t he arti cle anal yzes a cor pus of eight museums 

(Commander Zhan g's Mans ion; Ma Zhanshan's Mans ion; Museum of Modern History of 
T ianji n; Five Avenues History Museum; Quan Ye Chan g Depar t men t Store Museum; Zhan g 
House; Astor Hotel Museum; t he Plann ing Museum of 丁i anji n) loca ted in t hree d iff eren t 
fo rmer interna ti onal concess ions, as well as t he Tianji n Museum. The anal ysis is based on 

a common observa ti on grid and a number of sem i-d i rec t interv iews w it h staff from t he 

museums. The arti cle ca ptures and anal yzes t he ma in narra ti ves from t hree pers pecti ves: 

The fi rst t ends to rev isit t he concess ion per iod as ev idence of t he beginn ing of modern ity 
in China, in wh ich t he life story of celebr iti es and t he emer gence of modern urban 

elemen ts are pra ised. The second is t o see t he concess ion as a dreaml ike past of "o t hers," 

as a "fo reign land" and as even ts t hat occurred in a con text t hat is al ien to con tem porar y 
life in China, where t he past is an argumen t in favor of t he t hema ti zati on and le isure of 
Western arch it ect ure. The t hi rd offers selec ted and targeted narra ti ves focus ing on t he 

heroes of t he Republ ic of China and t he post -1949 Peo ple's Republ ic of Ch ina. It is t his 

bipolar ity between nos t algia and pat rioti sm v is-a-v is t he Western concess ions t hat t his 

paperseeks to br ing ou t and fur t her unders 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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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록 
공원은 현대 중국 도시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공 공간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여가와 오락을위한 장소로 

서,그 개념은 서구에서 기원했다. 사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중국의 개인 정원과 달리, 공원은 

대중에게 개방되며, 다양한 오락 및 스포츠 시설을 갖추어 대종이 현대적 도시 생활 방식을 수용하도록 

유도한다(Zhan g et al., 2012) . 제 2자 아편 전쟁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아홉 개국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조계지가 있는 도시인 톈진에 조계지를 설립했다. 조계지에서 식민 통지자들은 그 들의 필요 

에 맞게 당시의 다양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10개의 특색 있는 공원을 건설했다. 조계지 공원은 톈진 

의 근대사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정원이 훼손되거나 절거되어 이 유산이 위험에 저해 있다(Men g & Chen, 2014). 따라서 급속한 

경제 발전과 가속화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원래의 조계지 공원의 역사와 특성을 증분히 이 

해하여 이 장소들을 더 잘 보호하고, 새로운 도시 생활 방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이 도시의 독특한 특 

성을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텐진의 전 조계지 공원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공원의 생성, 발전, 개조를 포함한 역사적 진화; 중국과 서구의 영향욜 받은 공간의 혼종화 특 

성;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공원 소비. 연구 결과, 각 조계지가 중국과 다른 외세에 대해 독자적인 정제성 

욜 확립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텐진의 조계지 공원은 단순히 이식되거나 종합된 것이 아니라 

중국적 배경 하에 현지화되고 번역되어, 다양한 특별한 경관과 기능율 특징으로 하고 있음율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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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act 
Parks are a new publ ic space emer ging in modern Chinese citi es. As a place fo r ord inar y 

peo ple's recrea ti on and entert ainmen t, it s conce pt or igi nated from t he West. Unl ike 

Chinese priva te gardens t hat em phas ize privac y and int rovers ion, parks are o pen to t he 

publ ic and equipp ed w it h var ious en tertainmen t and spor ts faci liti es t o guide t he publ ic 

t o acce pt a modern urban lifesty le (Zhan g et al., 2012). From t he Second Opium War to 

t he beginn ing oft he 20t h cen t ury, nine coun t ries establ ished concess ions in Tianji n—the 

city w it h t he mos t concess ions in China. In t he concess ions, t o mee t t he ir needs, t he 

colon ists bu i lt 10 charac ter isti cs parks reflecti ng d iff eren t cul t ural back grounds at t hat 
ti me. The concess ion parks are a mirror of modern history and prec ious cul t ural her it age 

of T ianji n. However, dur ing t he urban renewal in recen t decades, some gardens have been 

dama ged or demol ished, plac ing t his her it age in dan ger (Men g & Chen, 2014). There fo re, 

in t oda y's ci rcums tances of rapid econom ic develo pmen t and accelera ted urban izati on, it 
is parti cularl y im por tant to full y unders tand t he history and charac ter isti cs of t he or igi nal 

concess ion parks to bett er protect t hese sit es, mee t t he needs of new urban l ifesty le, and 

enhance un ique feat ures of t his city. Th is st udy conduc ts research on t he fo rmer 

concess ion parks in T ianji n fr om t hree aspects: t he ir histor ical evolu ti on, includ ing t hei r 
crea ti on, develo pmen t, and renova ti on; t he hybr id izati on charac ter isti cs of space w it h 

Chinese and Western infl uences; and t he consum pti on of t he parks in t he past and 

nowada ys. The resul ts show t hat al t hou gh each of t he concess ions att em pted to establ ish 

it s own iden tity v is-a-v is China and t he ot her fo re ign powers t hrou gh t he care ful 

arran gemen t of space, t he concess ion parks of 丁i anji n were no t sim ply t rans plan ted or 

synt hes ized, bu t rat her local ized and t ransla ted under t he Chinese back ground, 

charac ter izing a rich var iety of spec ial landsca pes and func ti 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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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록 중국에서는왕홍(Wan ghon g) 특성을 지닌 공간을 생산하여 유적지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왕 

홍'’(인플루언서) 도시화의 물결과 함께 관광욜 통해 문화유산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본 연구는 천진의 

이전 조계지, 특히 이전 영국 조계지이자 현재 인기 있는 관광지인 오다다오(Wudadao)의 과거 조계지 

사례를통해 이러한 과정의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기업가들이 경제적 수입을 장 

출하기 위해 주진하는 문화유산의 왕홍 이미지를 통한 관광 흥보를 기념한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이 문 

화적, 역사적 맥락의 중심이 되는 왕흥 공간 제작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상징적인 커뮤니케이션 상징으 

로 작용하는지 탐구한다. 이 과정은 특히 탈식민주의적 맥락에서 문화유산의 현실 위에 겁져지는 "시뮬 

라크럼 (s i mulacrum)”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제작하는 관행을 동해 확인된 새로운 미학적 공동제의 존 

재를특징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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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hong Urban ism: Former Concessions as Internet­
Popular Desti nati ons 

Chensi Shen* 
Maria Gravari-Barbas 
YueLu 

PhD Candidate, ElREST, Paris 1 Pantheon-Sorbonne University; Tianjin University* 
Professor, ElREST, Paris 1 Pantheon-Sorbonne University 
Associate researcher, ElREST, Paris 1 Pantheon-Sorbonne University 

Abst ract In China, t he image of herit age has been changed by tour ism wit h t he wave of 
"Wanghong" (Internet-p opular) urban ism, wh ich aims to promo te herit age sit es by 
produc ing spaces wit h Wanghong feat ures.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 he 
mechan isms of t his process t hrough t he case of fo rmer concess ions in Tianji n, 
especially Wudadao, t he fo rmer Briti sh Concession and now a popular tour ism 
desti nati on. Driven by local ent repreneurs to generate econom ic income, t he 
promo ti on of tour ism t hrou gh Wanghong images of a herit age sit e is celebra ted. This 
st udy explores how t he images act as icon ic commun icati on symbols in t he 
produc ti on of Wanghong spaces, where herit age sit es are cent ral to t heir cul t ural and 
histor ical context. This process is charac terized by t he presence of a new aest heti c 
com m u n ity identifi ed t h rough t he practi ce of prod uci ng "sim u lacru m" images on line, 
wh ich are superimposed on t he real ity of herit age sites, especiall y in a post -colon i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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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호에 저항하기: 동남아시아국경지대에서 유산보호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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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칼스트롬* 웁살라대학교 미술사학과 보존과부교수 

조록 저항과 유산 간의 관계에 관한 현재의 연구 대부분은 유산의 정지적 즉면
에 초점욜 맞주고 있다. 예를 들 

어, 도시 개발 지역에서 유산의 절거와 파괴에 저항하는 활동가, 민초, 시
민 사회, 그리고 민족주의/식민주 

의/탈식민주의 맥락 잊 갈등과 전쟁 상황에서의 저항 등이 있다. 그러나
 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더 미묘하 

고 바폭력적인 저항의 형태도 인식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제가
 의도적으로 주류에서 벗어나기 위 

해 대안적인 유산 보호 전략과 일시적인 관리 방안을 개발하는 경우로
, 이는 전통적인 유산관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저항은 유산율 파괴로부터 보호하
기 위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 보호 자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 한 예시로 세계유산
 지정욜 들 수 있는데, 이는 종종 

물질적 유산 가지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세계유산 지정을 
거부하는 저항은 살아 있는 유산이 

나 종교적 유산에 내재된 다른 유산 가지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논문은 동남아시아 접경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이들이 유산 실전 및 보
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하 

고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국제법과
 규정에 의해 규정된 유산 보호에 저 

항하는 것이 유산 보호를 위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현대의 바판
적 유산 담론에 따르면 유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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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i ng) heritage protecti on: explor ing relati ons 
between resistance and protecti on of cultural heritage in 
Southeast Asian borderlands 

Anna Karlst rom* Associate professor in Conservation, Department of Art History, Uppsala University* 

Abst ract Much of curren t research abou t rela ti ons between resist ance and her it age focuses on 

pol iti cal aspect s of her it age: acti v ists, grassroo t movemen ts and civ i l soc iety resisti ng 

demol iti on and dest ruc ti on of her it age in urban develo pmen t areas, 

nati onal ist /colon ial/ post colon ial con t exts as well as sit uati ons of con fli ct and war. 

However, t here are also ot her, non-v iolen t and more sub t le fo rms of resist ance in rela ti on 

t o her it age p rot ecti on t hat need t o be reco gnised, such as resist ance by commun iti es who 

int enti onall y chose t o rema in on t he fri nge, t o be able t o develo p al t erna ti ve st rat egies fo r 

her it age prot ecti on and t em porar y st ewardsh ip t hat are not acce pt ed w it hin conven ti onal 

her it age mana gemen t. Likew ise, resist ance might not onl y occur t o prot ect her it age fr om 

dest ruc ti on, it can also be t he ot her wa y around: her it age prot ecti on t hrou gh resisti ng 

prot ecti on. One such exam ple is World Her it age des ignati on t hat implies prot ecti on of 

cer t ain conven ti onal, oft en mat er ial her it age values, whereas resisti ng World Her it age 

des ignati on can lead t o prot ecti on of ot her her it age values, embedded in fo r exam p le 

l iv ing and rel igi ous her it age. 

Throu gh case st ud ies in Sout heast Asian borderlands, t his paper aims at iden tifyi ng and 

bett er unders t and ing var ious forms of resist ance and how t hese rela t e t o her it age prac ti ce 

and prot ecti on. Ulti mat ely, it seeks t o answer t he questi on if resisti ng her it age protecti on, 

fr amed by int erna ti onal laws and regula ti ons, resul t s in and/or might even be necessar y 

fo r her it age prot ecti on, accord ing t o con t em porar y cr iti cal her it age d 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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